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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語文政策과 그 分明한 是正策

李 應 百(서울대 명예교수/국어교육연구소)

1. 語文生活의 現在 모습

우리나라는 父母들의 남다른 敎育熱로 子女를 어떻게든 大學까지 履修시켜야 사람 

축에 들 수 있겠다는 切切한 執念에 따라 大學이 많이 세워졌고, 卒業生도 많이 나왔

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일 社會 組織의 不實로 當事者는 물론 父母들의 속을 애태우

고 있다. 

나는 일찍이 쓸모 있게 敎育하면 글로벌 時代에 어디에서라도 일을 責任 있게 잘할 

수 있을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人力輸出을 强辯한 일이 있다.

敎育을 시키는 목적은 知識과 敎養을 쌓아 올바른 精神과 健康한 몸으로 家庭은 물론 

國家社會에 有用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본다.

敎育을 받은 사람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새 대학 졸업생은 80년

대 漢字 섞인 日刊紙를 못 읽고, 先輩들의 漢字 섞인 碩․博士 論文도 못 읽으며, 敎授들

의 講義도 用語의 뜻을 분명히 몰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대략 짐작으로 받아넘기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리고 社會에서도 대부분 漢字語로 되어 있는 地名의 案內 標識나 企業體, 團體, 官

公署의 漢字語로 된 간판을 한글로 標記함으로써 뜻 파악이 端的으로 되지 못할 뿐 아

니라, 漢字學習의 거리의 自然스러운 漆板 구실도 못하고 있다. 日刊紙나 冊子 등 諸般 

記錄物이 대체로 한글專用으로 되어 있어, 뜻파악이 어렵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

러한 한글專用의 社會 風潮로 교육받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能率的인 社會生活을 하

기 어려운 實情이다. 

2. 잘못된 까닭

우리말은 고유어와 漢字語로 되어 있다. 고유어는 한글로 쓰고, 漢字語 중 뜻 전달의 

필요상 漢字를 써야 할 경우에는 漢字로 써야 한다. 말하자면 國漢混用을 해야 能率的

인 讀解가 可能하게 된다. 

1443년에 朝鮮朝 世宗大王이 訓民正音 곧 한글을 創制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말 表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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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적절한 수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글 창제 이전 最下限 B.C.108년경

에 中國의 漢字․漢文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1600년간 우리의 先人들이 수준 높은 中國

文化를 吸收 消化하고, 日常生活의 편지나 日記 記錄과 理論展開나 詩文의 創作活動도 

漢字漢文으로 遂行함으로써 우리의 傳統文化를 構築해 온 것이다. 그것으로써 오늘날 

國語辭典 收錄 語彙의 70%가 漢字語로 되어 있다.

漢字語는 語素인 漢字의 訓과 音을 알아야 뜻과 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새 恣行되고 있는 한글 專用 교육政策은 1970년 3월부터 外國語를 제외한 초․중․고 

모든 敎科書가 한글 專用 형태로 改編되어 써 내려오고 있는 데 잘못된 原因이 있다.

그러던 터에 1972년 8월 16일에 文敎當局에서는 漢文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를 

選定 公布했다. 

70년 한글 專用 敎科書로 敎育하는 一線敎壇에서 가장 困境에 처한 이들이 국어敎師

였다. 數없이 나오는 漢字語의 중요한 漢字를 一一이 板書해 가며 說明할 수도 없기 때

문이었다. 이렇게 沸騰하는 국어 敎師들의 抗拒 분위기를 感知한 당시의 文敎部는 중․
고교 『국어』에 72년에 公布한 漢文敎育用 基礎漢字 中 중․고용 각 900자씩을 중․고 

『국어』에 括弧 속에 倂用하고, 그 앞에 한글 음을 記錄했다. 이것은 한글 專用 敎育

政策과의 相衝과 한글학회의 반대를 念頭에 둔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때 ‘국어’ 시간에 學生들에게 글을 읽히면 괄호 앞 한글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60년대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露出된 漢字의 음을 참고서나 辭典에서 찾는 예습하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豫習의 교육적 효과가 全無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75년 당

시의 국어 교사들 중 뜻있는 이는 괄호 밖 한글을, 요새 같으면 화이트로 지우면 간단

했겠는데, 당시는 일일이 하얀 종이를 오려 붙여 漢字를 露出시킴으로써 예습의 효과

를 거두도록 配慮했다. 그런데 지금은 괄호 속 漢字에 대해 혹 학생이 ‘국어’ 교사에게 

물으면 ‘그것은 漢文先生께 여쭈어 보거라.’ 하고 답을 회피하는 例가 꽤 있다고 들었

다. 국어 교사는 응당 敎育漢字쯤은 訓과 音을 알아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

황이 안타깝다. 

한글 專用 敎育政策을 실시한 朴正熙 대통령은 當分間 한글로 揮毫를 하다가 72년 

漢文敎育用 基礎漢字 1,800자를 選定 公布하면서, 앞으로 漢字를 더 이상 늘리지도 말

고, 그 이하로 줄이지도 말라고 했다. 이것은 한글 專用 敎育政策의 철수의 간접적인 

表現이라 생각되는데, 여러 반대 여론을 물리치고 敢行한 한글 專用 政策을 만약 거둬

들인다면 反對 의견에 부딪쳐 희생될 것을 念頭에 둔 當路者들의 杞憂로 계속 墨守됨으

로써 是正하지 못한 채 질질 끌어온 것이라 생각된다.

한글 專用 敎育政策에서 國漢 混用 政策으로 바꾸려면 실험이 필요하다는 意見이 있

다. 나는 그 實驗은 5年半 동안 擧國的으로 이미 끝났다고 主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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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9월에서 1970년 3월까지 당시 臨時許容漢字 1,300字 시절에 초등 『국

어』 4․5․6학년에 200자씩 600자와, 『중학국어』에 400자, 『고등국어』에 300자를 

累積的으로 露出混用하고, 外國語를 제외하고 중․고교의 국어를 포함한 모든 科目 敎科

書에 1,300字 범위 외에 漢字도 뜻 이해상 필요하다고 느끼면, 괄호 속에 넣어 表記했

다. 그 당시 모든 과목 敎科書 한 가지씩을 收合해 그 속에 들어 있는 漢字를 조사했더

니 총 3,503字였다. 말하자면 당시 고교 출신은 3,503자의 漢字를 배운 것이다.

漢字는 어릴수록 學習의 能率이 오르는 것은 書堂에서 漢文敎育을 하던 시절, 4, 5

세에 千字文을 달달 외는 사례가 흔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1964년 9월에서 70년 3월 사이에 초등 『국어』에 600자를 露出 맞바로 섞은 것을 

배운 초등학교 졸업생이 面서기나 郡서기로 흔히 채용이 됐는데, 당시의 면의 戶籍書記

는 戶籍申告하는 漢字 姓名을 流麗한 筆致로 正確하게 처리 可能했던 사실을 흔히 접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漢字가 몸에 뱀으로써 사람 됨됨이가 의젓하고, 良心에 따라 正直하게 

행동하는 社會 風潮가 造成되었던 것이다.

이 이상 정확하고 能率的인 擧國的인 自然스런 實驗이 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3. 分明한 是正策

요새 企業體에서 社員採用 때 많은 군데서 漢字能力 3급(1,800字) 以上 合格者를 

基本資格으로 하는 風潮가 普遍化하고 있다. 漢字를 아는 사람이 言語 行動擧止와 事理 

判斷이 正確하고 責任 있는 處事를 한다는데 着眼한 결과다.

요새 漢字能力 應試 準備 節次에 초등학생에게 四字小學이나 推句를 사용하는데, 그 

내용이 사람으로서 言語와 行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하여 

그 敎材로 공부를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行動擧止가 의젓하게 되어, 父母들도 人性이 

달라지는 데 感動하는 事例가 非一非再하다. 뜻 通達 機能 외에 漢字는 사람됨됨이를 

좋게 바꿔 놓는 神秘感이 있다.

가령 효도 孝자는 늙은 老자 머리[耂]에 아들 자(子)를 받친 짜임으로 돼 늙으신 어

버이를 자식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을 立體的으로 나타낸 글자로, 세계 어느 나라 글자

가 孝道의 개념을 이처럼 原理的으로 浮刻시킨 事例가 있단 말인가. 공손 悌는 집에서

는 손위 兄을 아우[弟]가 공손히[悌] 모시고, 사회에서는 손위 분을 공손히 모신다는 

짜임의 글자다. 속[中]에 품은 마음[心] 곧 良心에 따를 때 행동이 忠實하듯,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나라와 임금께 섬기는 것이 忠誠이 된다는 짜임의 忠誠 忠자다. 사람[人] 

사이의 말[言]은 약속인데 약속은 지킬 때 믿음이 간다는 짜임의 믿을 信 자다. 이 孝

悌忠信 네 글자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 실천하면 훌륭한 人格者가 된다. 이 세상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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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글자로 이렇게 훌륭한 人格者가 되게 하는 말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漢文 敎育을 爲主로 한 書堂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漢字 공부를 한 선비 

중에 新羅時代 때 元曉와 崔致遠, 高麗 때 崔沖, 李相國, 鄭夢周, 禹卓, 權近, 朝鮮時代

의 退溪, 栗谷, 實學派의 燕巖 朴趾源, 朴齊家 등 훌륭한 學者들이 나오지 않았던가, 이

러한 훌륭한 先賢의 後裔인 우리 二世들이 70년대 이후 잘못된 言語政策으로 東洋 三

國에서 주름잡던 우리가 漢字文化圈에서 뒤쳐지게 된 것은 時急히 바로잡아 文化 經濟 

交流에서 爲頭했던 位相을 되찾을 방도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語文政策의 물고를 쥐고 있는 當路者들의 意識改革이 필요하다. 한글 專用 

敎育政策의 잘못을 是正하겠다는 輿論에 따라 國家 社會에 크게 보탬이 되는 次元에서 

올바른 方向으로 나갈 때 反對派에 희생되지 않는다는 所信을 가지고 堂堂히 나아갈 것

이다. 

둘째로 2004년 한글+한자문화 3월호에 냈던 ‘安秉永 敎育人的資源部 副總理께 드

리는 建議文’에 열거한 要點을 다시 간추리고 손질해 마무리짓는다. 여기서 漢文敎育用 

基礎漢字 1,800자를 편의상 敎育漢字라 했다.

1. 초등학교 『국어』에 敎育漢字를 1학년 50자, 2학년 100자, 3학년 150자, 4학

년 200자, 5․6학년 각 250자씩 총 1,000자를 露出 混用한다. 

2. 중․고교 『국어』의 括弧를 벗겨 露出 混用한다. 

3. 국문으로 表記된 모든 敎科書에 1964년 예에 따라 敎育漢字 범위에 拘碍됨 없이 

필요한 漢字를 括弧 속에 倂記한다. 

4. 초․중․고 學期 시험과 大入 修能 考査에 敎育漢字의 출제를 義務化한다.

5. 社會의 看板․道路標識에 漢字 倂記를 의무화하여, 內國人에게 뜻 전달이 분명히 

되게 하고, 漢字文化圈內 來訪客에게는 눈을 붙여줄 것을 권장한다. 

6. 漢文敎育用基礎漢字의 名稱을 敎育漢字로 바꾸고, 2000년에 바꾸어 넣은 44자를 

포괄해 200자를 더해 현재 1,800자를 2,000자로 늘린다. 

7. 大學의 신문이나 각종 보고서, 論文에 필요한 漢字를 섞어 뜻 전달이 분명하게 되

도록 권장한다. 

8. 大學의 國文으로 쓰는 碩․博士 學位 論文에 文脈의 분명한 理解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한 漢字를 섞도록 권장한다. 

9. 新聞, 雜誌, 각종 書籍에 필요한 漢字를 섞어 뜻 전달의 能率化를 하도록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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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習者 중심의 漢字 敎授-學習 방법 고찰1)

韓 殷 洙(서울 신우초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목     차

1. 序 論

2. 漢字 敎育과 構成主義 敎授-學習

   가. 構成主義 敎授-學習 이론

   나. 漢字 敎育과 構成主義

3. 學習者 중심의 漢字 敎授-學習 방법

   가.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의 原理

   나.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의 模型

   다.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의 實際

4. 結 論

1. 序 論

한글과 漢字는 우리나라 文字 生活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양대 도구이다. 한글만

으로 표기할 때 우리말 낱말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한자만

으로 표기할 때 우리말 소리의 독특한 미적 특질과 형태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어

렵다. 漢字는 漢文의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한자의 고유한 특징과 짜임을 

알아야 한문의 어휘와 문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자는 國語를 이해하고 바

르게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한자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국어 語彙力을 기르고 

國語使用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漢字 敎育은 우리말 語彙 敎育이다. 우리의 언어 사용 현실을 보면 口頭 언어로서 韓

國語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文字 언어로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은 주

지하듯이 固有語, 漢字語, 外來語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漢字語가 우리말 語彙의 

1)  이 논문은 2007년 8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構成主義 字

源 學習法을 活用한 漢字 敎授-學習 硏究”의 핵심 내용을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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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문자 표기 수단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자어가 동전의 양면처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익히지 않고서 우리말 어휘력

을 신장하기는 어렵다. 

언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意思疏通이다.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어휘력이다.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독서 능력도 떨어

지고, 글을 쓰는 능력도 줄어들며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자 교

육을 통해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말 어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학습은 우

리말 어휘력 신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漢字 敎育은 漢文 敎育의 출발점이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주로 

漢文으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또한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오랜 동안 한문은 우

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한문을 

학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한자이다. 한자는 한문의 문법적인 지식을 익히기 전

에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다. 한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한자의 고유한 특

징과 짜임,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한문의 어휘와 문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한자 교육은 한문 교육을 하는 데 근본이 되며, 內實있는 한문 교육을 위해 꼭 필

요한 것이다.

한자 교육은 우리의 傳統 文化를 이해하고, 漢字文化圈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

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우리 민족 특유의 전통 문화를 이루었고, 

이를 한문 문헌으로 남겨놓았다.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실린 한문의 대부분이 이

를 잘 반영한 것이다. 한문 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문화에 대해 긍지와 주체의식을 갖게 된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담겨있

는 한문 학습을 통하여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함

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문화 이해의 출발점이 바로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古典語이며 文言文으로서, 口語로서의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시하는 

여타의 외국어와 다르게 漢字文化圈의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자문

화권의 문화의 종류, 특질, 역사적 의미 등은 매우 다양하며 심오하다.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문화와 사상은 인류 문화의 精髓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자문화권에 속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 문화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협력하고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한자문

화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며, 이것의 출발점은 한자의 이해 및 교육이다. 

이상과 같이 한자 교육은 국어 교육을 충실히 하고, 한문 교육을 내실화 하며,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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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능률적인 漢字 敎授-學習 방법이 필요하다. 한자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

라고 해도 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없다면 한자 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다. 학습자들이 한자·어휘·한문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부담을 느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한자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교과의 내용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가 오랜 동안 있었으나 한문과 교육은 교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교과에 비해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한자·

한문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傳授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

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

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을 교육의 主體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한자·한문에 대한 知識

을 構成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자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은 미미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이며 학습자 스스로 한자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

다는 인식 아래 학습자들이 한자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을 느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형성과 습득을 개인의 認知 作用과 社會的 

相互 作用의 측면에서 탐색해온 構成主義 敎授-學習 이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2. 漢字 敎育과 構成主義 敎授-學習

가. 構成主義 敎授-學習 이론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構成主義는 인간의 지각과 학

습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客觀

主義(objectivism)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고등 정신 능력의 함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 構成主義이다. 

구성주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이 어떻게 형성

되는 것이며,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것은 최근의 認知心理

學, 哲學 그리고 人類學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知識이란 一時的이고, 發達的이

며, 社會-文化的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 따라서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

다. 다시 말해 ‘지식’이라는 것은 認知的 主體(Cognitive subject)로서의 個人의 認

知的 作用의 결과로서 현상에 대한 個別的 意味 부여와 해석이라고 본다.2) 한마디로 

구성주의는 지식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이다.

2) 강인애,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의 원리와 적용,”『교육이론과 실천』제8권 제1호(마산 

: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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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는 객관주의에 대비되는 인식론이라 할 수 있다. 객관주의는 지식을 독립된 

실체로 보고, 학습을 外部로부터의 知識을 학습자 內部로 轉移시키는 것으로 본다. 또

한 실재론에 뿌리를 두고 세계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의미 역시 우리의 경

험과는 별도로 객관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앎의 대상을 강조한다. 반

면에 構成主義는 지식의 相對主義와 經驗主義를 주장한다. 즉 구성주의는 지식의 형성

과 습득을 個人의 認知 作用과 개인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社會的 相互 作用에 비

추어 설명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3) 이와 같이 구성주의 인식론은 

객관주의 인식론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원리와 객관주의 

교수-학습의 원리도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교수-학습 원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구성주의 인식론이 구체적으로 교육현상에서 형상화되려면 객관주의 교수-학습 원리

와는 다른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강인애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를 객관주의와 

비교하여 다음의 <표 Ⅰ>과 같이 제시하였다.4) 

<표 Ⅰ>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원리

객관주의 교수-학습 원리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

지식의 추상화와 탈상황화：학습 전 과제 분석
지식의 상황성 강조：과제풀이 과정에서 학습

자에 의해 도출되는 학습목표의 설정 및 평가

단순화되고 구조화된 현실을 제시：학습 전 학

습목표와 평가기준 설정

현실의 복잡함 제시：문화적 동화(acculturation)와

협력학습(collaboration)

지식의 연계화와 구조화：완전학습

학습환경의 조성：학습자의 주인의식과 권위부

여(ownership & empowerment) 및 같은 

학습자 혹은 코치로서의 선생님 역할

위의 <표 Ⅰ>을 통해 볼 때 구성주의 교수-학습은 무엇보다 學習者의 役割을 중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이란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學習 現場으로 가져오는 個人的 經驗과 知識에도 권위

를 부여하여 교사의 시선이 아닌 學習者의 시선, 학습자의 목소리가 學習 結果에 반영

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김윤희,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서울：원미사, 

2001), 332쪽. 

4) 강인애,『왜 구성주의인가?-정보화시대화 학습자중심의 교육환경-』(서울：문음사, 

1997),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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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漢字 敎育과 構成主義

객관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따라 그 동안 漢字 敎育은 學習者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敎授者가 주체가 되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식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인지 작용과 사회적 相互作用에 의해 形成되고 習得된다는 구

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漢字 敎育은 학

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認知 作用과 학급 구성원들 간의 社會的 相互作用을 통해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문과 교육에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漢文科 敎育課程을 근

본으로 학습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한문 

교과는 漢字, 漢字語, 漢文으로 영역을 나누고 있다.

1) 漢字

한자 영역은 ‘한자 익히기’와 ‘한자 활용하기’로 나뉘고, ‘한자 익히기’는 다시 ‘한자의 

음과 뜻 알기’, ‘한자의 짜임을 통해 음과 뜻 알기’, ‘자전에서 한자 찾기’, ‘필순에 맞게 

한자 쓰기’ 등으로 구분된다. 또 ‘한자 활용하기’는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와 ‘문장 독해

에 활용하기’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단위 시간에 학습 할 때에, 일반

적으로 교사가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단원을 실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모양을 본뜬 한자)

위의 단원은 자연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를 익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

으며, 한자의 짜임, 한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 한자의 쓰임, 한자 바르게 쓰기 등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위에 제시된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에 따라 학습을 이

끌어 나아가고, 학습자는 교사의 지도에 따라 교사가 전수해주는 지식을 익히는 것이 

기존의 객관주의적 교수-학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이론에 따라 수업을 전개하게 되면, 교사는 학습자에

게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主體的으로 學習에 參與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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促進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제자를 제시할 때에도 교과서의 삽화를 제시

하거나 한자 카드, 그림 카드를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스키마

(schema)를 활성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를까?”, “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보고 싶은 산은 어디인가?” 등과 같이 학습의 

제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유롭게 聯想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한자와 관련된 학습자들

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자의 짜임 학습에 대해 논의해 보자.

<그림 2> 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한자의 짜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한자의 짜임’을 가르칠 때, <그림 2>와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한자의 字體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자체의 변화와 관련된 文字學的 知識을 전수하기가 

쉽다. 이와 같이 하면 학습자들은 교사가 설명하거나 제시하는 학습 내용을 受動的으로 

받아들이기만 할뿐, 학습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지식을 구성할 수 없다.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한자의 짜임’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미지 컷 대조하기’, ‘비슷한 

자형 찾기’, ‘한자 자형 그려보기’, ‘한자 자형 창조하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중심이 된 수업이 되어야 한다.

2) 漢字語

한자어 영역은 ‘한자어 익히기’, ‘한자어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등으로 내용

이 나뉘어져 있다. ‘한자어 익히기’는 다시 ‘한자어의 음과 뜻 알기’, ‘한자어의 짜임

을 통해 뜻 알기’, ‘한자어를 읽고 쓰기’, ‘성어의 속뜻 알기’로 구분된다. 또 ‘한자어 

활용하기’는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와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

고 ‘가치관 형성하기’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로 내용 요

소가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 요소들을 학습할 때에, 교사는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成語와 관련된 중학교 2학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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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중학교 2학년 한문 교과서(삶의 이모저모)

위의 단원은 成語를 학습하면서 성어에 쓰인 숫자의 의미를 알고, 선인들의 삶의 지

혜를 알아보는 것이 학습의 주안점이다. 위의 단원은 ‘본문 학습’으로 四字成語를 제시

하고, ‘탐구 활동’으로 숫자를 이용한 성어, 성어의 유래와 속뜻, 성어의 풀이, 성어의 

짜임을 학습하며, ‘발전 학습’으로 한자의 뜻과 쓰임, 한자어의 쓰임 등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위의 단원을 가르치면서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에 따라 순차

적으로 성어와 관련된 지식을 전수하거나 ‘탐구활동’ 및 ‘발전 학습’을 敎授者 중심으로 

설명하기 쉽다. 이와 같은 교수자 중심의 학습은 학습자들이 학습에 能動的으로 참여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여 反省的 抽象을 하

기 어렵다. 

위의 단원을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따라 학습자들이 학습하려면, 한자의 음과 

뜻을 중심으로 성어의 뜻을 풀이하는 것보다는 성어에 담긴 의미를 학습자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탐색해보는 활동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朝三暮四’를 익힌

다고 가정하여 보자. 우선 교사는 ‘朝三暮四’와 관련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發問을 하여 학습자들이 성어와 관련된 자신의 스키마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列子』에 나온 ‘朝三暮四’의 유래를 들려주면서도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유래와 관련된 발문을 하여 학습자의 탐구심을 고무시켜야 한다. “狙公이 원숭이에게 

줄 먹이를 줄이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숭이들이 狙公의 처음 말을 듣고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원숭이들이 狙公의 나중 말을 듣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

과 같이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성어 학습의 지식 구성에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朝三暮四’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성해야 할 漢文 知識이 무엇인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보고,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료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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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朝三暮四’가 뜻하는 의미를 깨닫고, 선

현들의 지혜를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體現할 수 있는지 반성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3) 漢文

한문 영역은 ‘한문 익히기’, ‘한시 익히기’, ‘한문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과 전통 문화 

계승, 발전시키기’ 등으로 내용이 나뉘어져 있다.5) 한문 익히기는 ‘문장 읽고 뜻 알기’,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 풀이하기’,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문장의 형식을 알고 

활용하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시 익히기’는 ‘시구 및 한시 풀이하고 감상하기’로, 

‘한문 활용하기’는 ‘격언·속담, 명언·명구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로 내용 요소가 되어 

있다. ‘가치관 형성과 전통 문화 계승, 발전시키기’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와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 지니기’를 내용 요

소로 삼았다. 

이상과 같은 한문 영역의 여러 가지 내용 요소 가운데 ‘한시 익히기’를 구성주의 교수

-학습 이론에 따라 학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한문 교

과서의 한시 단원이다. 

<그림 4> 중학교 2학년 한문 교과서(꽃이 피고 지고)

위의 단원은 꽃에 관한 한시를 읽고 풀이하면서 시에 나타난 정취를 알고, 그 속에 

5) 개정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는 한문 영역을 읽기·이해·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읽기’

는 다시 ‘단문의 읽기와 풀이’, ‘산문의 읽기와 풀이’, ‘한시의 읽기와 풀이’로 구분하였

다. ‘이해’는 ‘단문의 이해와 감상’, ‘산문의 이해와 감상’, ‘한시의 이해와 감상’으로 구분

하였다. ‘문화’는 ‘전통 문화의 이해에 계승’,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내용 

요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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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위의 단원은 ‘본문 학

습’으로 한시를 제시하고, ‘탐구 활동’으로 한시의 풀이, 한시의 감상, 한시의 이해를 학

습하며, ‘발전 학습’으로 한자의 뜻과 쓰임, 한자어의 쓰임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사가 위의 단원을 지도하려면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에 따라 한시를 읽어 주고, 한

시를 풀이하는 순서를 알려주어 학습자들이 시를 풀이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안내해 

준다. 그리고 한시의 내용을 풀이하면서 시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여 준다. 나아가 

한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對偶나 平仄에 관한 지식을 전수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시 

수업은 학습자로 하여금 한시 번역과 해석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일정 부분 학습자의 情意的 요소를 계발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한시 텍스트를 내면화하고, 學習者의 創意的 思考와 問題 解決力을 신장시켜 주

기는 어렵다. 

한시 텍스트의 내면화는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잘 발효가 되어 전 

인격적인 感應이나 感受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6) 그러므로 학

습자가 한시 텍스트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한시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認知的 과정의 學習과 학습자 간에 한시 텍스트에 담긴 내용에 대하여 상호작용 활동을 

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情意的 과정의 體驗이 필수적이다.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 중심으로 <그림 4>의 한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시에 쓰인 한자의 음과 뜻만 알려주고 학습자 스스로 한시를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지의 한자 뜻풀이는 일종의 飛階

(scaffolding)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를 통한 교사의 비계 제공은 수업의 효율적 진

행과 학습자의 활동 참여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학습자들의 활

발한 토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계 설정이 중요하다. 교사가 제공한 비

계를 토대로 학습자들은 스스로 한시를 풀이해보고, 자신이 풀어 본 한시의 내용과 동

료 학습자가 풀이한 내용을 비교해 본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르게 풀이한 부분에 대해 

왜 그런 해석을 하였는지 의견을 주고받는다. 학습자는 모둠 구성원들끼리 토의 활동을 

하면서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明瞭化(articulation)한다. 

명료화는 한시 텍스트에 따라 학습자 상호 간의 토의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가인 교사의 풀이 과정을 들으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습자는 한시의 풀이와 

감상 활동을 통해 자신이 풀이했던 것이 전문가의 풀이와 왜 다르게 되었는지, 또는 자

신이 생각한 시의 주제가 동료 학습자가 생각한 주제와 왜 다른지에 대해 反省的 思考

(reflection)를 하며, 이를 통하여 한시 텍스트를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 

6) 金鍊秀, “漢詩 敎育에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6),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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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림 4>의 한시 학습을 구성주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학습한다고 할 때, 

교사는 꽃이 피고 질 때 학습자들이 갖는 心象을 구체적으로 물어 한시 학습에 대한 스

키마를 활성화시킨다. “노란 개나리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 “붉은 진달래꽃을 보

고 생각나는 게 없니?” 등과 같이 한시 학습의 題材와 관련된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학

습자들이 관심을 갖고 한시 텍스트를 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성

화한 이후, 교사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한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나누어주고 

학습자 스스로 한시를 풀이해보도록 한다. 학습자는 한시를 나름대로 풀이한 뒤에 자신

이 풀이한 한시의 내용과 동료 학습자가 풀이한 한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서로 다르

게 풀이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학습자들 간의 토의 활동을 통해 한시에 대한 풀이를 명료화하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한시 텍스트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발문을 하여 학습자들이 漢詩에 담긴 意味와 感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꽃이 어젯밤에 피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떨어졌을

까?”, “왜 시인은 봄날의 일이 가련하다고 하였을까?”, “비바람 가운데 오고간다고 하였

는데, 비바람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하여 학습자들이 한시의 내용

을 穿鑿하여 음미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시의 작자인 宋翰弼의 個人史나 宋翼弼

과 관련된 家族史 등을 소개하여,7) 시인이 이와 같은 시를 짓게 된 전후 사정을 생각

해보게 하는 것도 한시 텍스트 내면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學習者 중심의 漢字 敎授-學習 방법

가.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의 原理

1)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성격

구성주의 교수-학습에서는 學習者의 能動性, 創意性, 自己主導性, 學習에서의 責任을 

중요시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고 促進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즉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認知 構造 내에 構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주어진 脈絡 속에서 사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知識의 能動

的 活用, 推論, 創意的·批判的·反省的 思考, 問題解決, 認知的 融通性 獲得 등이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주요 목표이다.8)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상황과 관점의 제시 및 

협력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

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敎師는 助言者, 助力者, 促進者, 資源

提供者, 案內者 및 同僚學習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

7) 宋翼弼,『龜峯集』｢行狀｣.(『韓國文集叢刊』42 서울 : 民族文化推進會, 2001). 

8) 김윤희, 앞의 논문, 335~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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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장’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실천’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漢字 敎育, 漢文科 敎育의 토

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을 한자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교

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을 통한 

한자 교육은 학습자가 學習의 主體가 되어 漢字의 字源을 학습 하며, 能動的으로 漢字 

知識을 構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2)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개념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은 학문적으로는 文字學을 배경으로 삼고, 교수-학습의 이론적 

토대는 구성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다. 

文字學 연구란 漢字가 만들어진 背景이나 原理를 학문적으로 考究한 문자학의 이론

을 말한다. 한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에 따라 

같은 글자라도 서로 다른 모양이나 소리, 뜻을 지닐 수 있다. 곧 商代의 甲骨文, 周代의 

金文, 春秋戰國時代의 璽印·貨幣·陶器 등에 새겨진 글자와 秦代 이전부터 전래된 고문 

등 많은 자료들은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연구하여 고찰한 것이 

문자학 이론이다. 

한자의 연구는 形·音·義 세 요소를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 겨우 문자의 기원·구조·변

천만을 안다거나, 혹은 문자의 형·음·의를 따로 떼어 상호 간의 관계를 추구하지 못한

다면 한자의 전모를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은 한자 연구의 특이성을 고려하면, 字源 學

習法은 ‘한자의 형·음·의가 생겨난 과정을 탐색해봄으로써 한자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원 학습법’을 새롭게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고찰하였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창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한자의 자원 학습이 문자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학습자의 능동

성·창의성·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이론은 학습자의 역할을 중시하므로 ‘구성

주의 자원 학습’의 導出이 가능한 것이다. 곧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은 문자학의 연구 성

과를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터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 역량을 강조한 

자원 학습법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구성주

의 자원 학습법은 ‘漢字의 形·音·義가 형성된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探究하고 構成해 봄

으로써 한자의 뜻과 음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漢字 知識을 構成하는 학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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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원리

구성주의 인식론에 기반하면 지식은 감각을 통하거나 의사 소통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認識하는 主體에 의해서 能動的으로 구성되는 것이

다.9) 곧 교사가 객관화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언어를 통하여 전달한다고 하여 학습자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때

에 비로소 지식은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의 구성은 학습자 개인의 주체적 반성을 필요로 한다. 객관화된 실체

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 노력에 의한 주관화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체적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반성에 의한 지식 구성이야말로 학습의 

원리로서 母胎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주체적 반성을 모태로 하여 구성주의 자

원 학습법의 원리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漢字의 字形을 통한 漢字 知識의 구성 

한자는 갑골문부터 시작하여 金文, 籒文, 小篆, 隷書, 草書, 行書, 楷書 등 다양한 字

體가 존재한다. 모든 한자가 위에서 제시한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형태

의 자체를 두세 가지 이상은 갖고 있다. 이러한 한자의 자체 가운데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字形을 제시하면 학습자는 제시한 자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

미 부여나 해석을 통해 한자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로 비슷한 

모양의 자형을 제시한 후 각 글자에 담긴 공통적인 속성을 유추하는 작용을 통해서도 

한자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한자 자형을 예로 들어 보자. 

위의 ①은 ‘女’의 자형이고, ②는 ‘母’의 자형이다. 교사가 ‘女’를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9) von Glasersfelt, E.(1990) "An Exposition of Constructivism : Why some like it 

radical," JRME Monograph 4. Constructivist views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mathematics. 임재훈, “수학교육에서의 구성주의,”『구성주의와 교과교육』(서울 : 

문음사, 2002), 226쪽 재인용. 

① 甲骨文 金文 小篆 ② 甲骨文 金文 小篆

<그림 5> 女와 母의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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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이 변화된 모습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이 글자는 ‘계집 녀(女)’자의 글자 형태이

고, ‘다소곳이 꿇어앉은 여자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전통적인 수업

이 되고 말며 학습자는 아무런 지식도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업이 구성주

의 교수-학습이 되려면, 교사는 ‘女’의 자형 가운데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알맞은 자형을 

선택하여 제시한 후 학습자 스스로 字形을 보고 事物을 類推하거나 解釋하는 과정을 거

치도록 해야 한다. 

또 ①과 ②의 자형을 함께 공부할 경우,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두 글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한자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 두 자형의 차이를 발견하고 ①의 자형에 비해 ②의 

자형에서 다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 봄으로써 한자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구성하는 지식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학

습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따라 동일한 자료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

려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미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母’자의 자형

에 있는 두 점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 漢字의 字音을 통한 漢字 知識의 구성

한자는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음운, 어휘, 문법면에서 변천과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만약 우리가 현대 中國語로 唐詩를 읽는다면 그 시의 押韻이나 平仄이 맞지 않

은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唐에서 現代에 도달한 사이에 字音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다.10) 그래서 중국의 문자학자들은 이 점에 착안하여 여러 각도에서 자음 변화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변화의 법칙을 탐구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한자음의 연

구는 우리나라 어휘의 음운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문

자학 연구자들의 몫이고 한자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니다. 

한자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라면 ‘父’의 음은 ‘부’이고, ‘子’의 음이 ‘자’이며, ‘父子’의 음

은 ‘부자’로 읽는다는 지각을 통해서 한자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이러한 한자음의 지각은 한자에 대한 문식성(literacy)이 형성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습자가 ‘父’나 ‘子’의 음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과 열정이 소요된다. 학습자들이 한자의 음을 익히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을 존중하고 잘 보살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10) 李敦柱,『漢字學總論』(서울 : 박영사, 2004), 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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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협적이고 우호적인 학습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 漢字의 字義를 통한 漢字 知識의 구성

한자는 글자마다 형·음·의를 갖춘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자형을 위주로 한 협의의 문자학[字形學], 자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聲韻學, 字

義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訓詁學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 훈고학은 여러 

지역의 방언과 고금 언어의 차이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문자의 모양과 뜻을 찾아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시되었다. 

문자학 연구자들은 한자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것은 한자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언어의 근원을 탐구하여 의미의 본원을 명백하게 밝히고 선

대인들이 남긴 정신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자를 공부하는 학습자들

이 문자학 연구자처럼 한자의 뜻에 담긴 심오한 내용을 알아야만 한자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들은 한자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뜻을 이해함으로써 한

자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習’자를 배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통적인 교수-학습을 하는 교실 수업에서는 

‘習’의 뜻은 ‘익히다’이고, ‘습’이라고 읽는다고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구성주의 교수-학

습 이론과 문자학 이론을 바탕으로 ‘習’을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習’이 가

진 의미를 파악하게 하여 한자의 지식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習’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서 ‘羽’자가 새의 날개에 달린 ‘깃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새의 날개 깃털과 

‘익히다’라는 한자의 의미를 연결시키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반성적 추상(抽象)을 할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 새 새끼가 날기 위하여 끊임없이 날갯짓 하는 데서 ‘익

히다’의 의미를 온전하게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習’의 의미를 익힌 학습자

라면 다음에『論語』에 나와 있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時習’이란 의미가 ‘때때로 

익힌다’는 뜻이 아니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익힌다’는 의미로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라) 漢字의 字形과 字音을 통한 語彙 知識의 구성

한자는 일반적으로 상형문자(hieroglyphics)라고 말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이미 상형문자가 아니라, 표의문자(ideograph)이면서도 대부분의 한자는 단

어문자(單語文字)로서 표음문자(phonograph)의 단계로 발전되어 쓰이고 있다.11) 

11)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85% 이상이 ‘梧(木 + 吾)’, ‘桐(木 + 同’처럼 義符와 聲符

가 결합된 형성자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단어로서 구실을 하기 때문에 한자는 表意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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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자어 ‘父母’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임을 나타내고 나아가 

‘父母’와 ‘父子’, ‘父女’, ‘父兄’, ‘父君’ 등의 글자를 통해 서로 다른 의미의 어휘임을 구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한글로 표기한 ‘부모’와 ‘부자’, ‘부녀’, ‘부형’, 

‘부군’ 등의 의미를 학습자들이 다른 뜻을 가진 낱말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父母’란 낱말에서 ‘父’가 ‘부’로 읽히고 ‘아버지’란 뜻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父子’, ‘父女’, ‘父兄’, ‘父君’의 어

휘에서도 ‘父’가 ‘부’로 읽히고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

다. 또한 ‘父子’, ‘父女’, ‘父兄’, ‘父君’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어

휘들이 ‘父’와 관련되어 있고, ‘부’로 읽히는 낱말이라는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

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의 자형과 자음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은 어

휘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마) 漢字의 字形과 字義를 통한 語彙 知識의 구성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각 글자마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말 속에는 우리말로

는 같은 글자로 읽더라도 뜻이 다르게 풀이되는 同音異義字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國家’와 ‘國歌’란 낱말은 모두 ‘국가’라고 읽지만 ‘家’와 ‘歌’에 따라 앞에 나온 것은 ‘나라’

를 뜻하는 낱말로, 뒤에 나온 것은 ‘한 나라의 정신을 나타내는 노래’라는 의미로 쓰인

다. ‘家’와 ‘歌’의 자형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國家’와 ‘國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같은 낱말이더라도 

낱말을 이루고 있는 한자의 자형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각종 어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어휘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우리말은 한자의 영향으로 인해 同音異義語 뿐만 아니라 同綴異音語12)도 많이 발달되

어 있다. ‘詩歌·市街·市價·時價·媤家·始價’, ‘史籍·私敵·事績·私的·史的’ 등과 같은 여러 

어휘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사용하는 지름길은 한자의 자형과 자의를 바르게 알아야

만 가능하다. 물론 ‘군악대가 시가행진을 벌였다.’, ‘국문학에서 시가 문학의 발생 시기

는 언제인가?’, ‘고기잡이가 안 돼서 생선의 시가가 비싸다.’ 등과 같이 한자의 자형과 

字이면서 表音化된 단어문자라 칭함. cf. 秦泰夏, “한국은 文字의 最理想國,”『漢字敎

育新講』(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1998), 28~ 29쪽 참조. 

12)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란 한글로 표기된 글자는 같지만 낱말 중에 쓰인 한자의 음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禽獸, 禁輸, 錦繡’ 등은 모두 한글로 ‘금수’라고 적지만 

禽獸는 ‘날짐승과 길짐승 등 모든 짐승’을 뜻하는 것이고, 禁輸는 ‘수입이나 수출을 금

지’하는 것을 뜻하며 錦繡는 ‘수를 놓은 비단’을 뜻한다. 또 ‘禽獸’의 ‘禽’은 짧게 발음

되고, ‘禁輸’·‘錦繡’의 ‘禁·錦’은 길게 발음된다. cf. 南廣祐, “국한혼용론,”『한자문맹 이

대로 좋은가』(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5),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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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를 모르더라도 문맥 속에서 어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한자의 자형과 자의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휘 이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바) 漢字의 字形·字音·字義를 통한 정확한 語彙 使用 知識의 구성

한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자의 자형·자음·자의를 바르게 알고 있음을 뜻한다. 한자

의 자형과 자음, 자의를 개개의 요소로 인지하는 것도 한자 지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낱낱의 요소들이 통합되어야만 온전한 한자 지식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이렇게 한자의 삼요소를 통합한 한자 학습은 한자 낱글자로서의 구실보다는 한자와 

한자를 결합한 한자어로서의 구실을 다할 때 어휘 지식으로 그 기능을 구성하는 것이

다. 그런데 한자어는 한자어 자체로 존립하기보다는 우리말과 글의 한 요소로, 의사소

통의 한 요소로 기능할 때 존립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한자나 한자어를 익히는 것은 단순히 한자 지식이나 어휘 지식의 구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구성한 한자 지식, 어휘 지식이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한자 지식, 어휘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왜 배울까? 별로 쓸모도 없는데 배워서는 뭣하지?’와 같은 의

구심을 학습자들이 갖는다면 학습자들은 한자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게 된다. 학습자 

스스로 한자 지식, 어휘 지식이 가치 있는 학습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기 때문에 한자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학습자가 학습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사

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유의미한 일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필요성과 

이유를 명료하게 밝혀주고, 학습의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업을 실제 상황에 관

련지음으로써 내용의 유의미성을 증진하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13)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이 실제적 지식

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한자의 형·음·의를 익히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한자나 한자어 학습이 

다른 교과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한자의 학습이 일상의 

언어생활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밝혀 주어서 학습자들이 학

습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13) 조영남, “구성주의 교수-학습,”『초등교육연구논총』제12집(대구 : 대구교육대학교초

등교육연구소, 1998),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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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漢字의 字形·字音·字義를 통한 語彙 意味 推論 知識의 구성

한자의 특징 중 하나는 造語力이 크다는 것이다. 조어력이란 개별 한자가 어휘를 구성하

고 확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자 ‘大’는 ‘大’의 앞 또는 뒤에 다른 한자를 결합하

여 여러 가지 어휘를 형성한다. ‘大’의 뒤에 한자를 넣어 결합하면, ‘大人’, ‘大軍’, ‘大豊’, ‘大

會’, ‘大門’, ‘大成’, ‘大韓民國’ 등의 한자어가 만들어진다. 또 ‘大’의 앞에 한자를 넣어 결합하

면 ‘巨大’, ‘肥大’, ‘盛大’, ‘擴大’, ‘强大’, ‘最大’, ‘重大’ 등과 같은 한자어가 생성된다.

구성주의 교수-학습에 바탕을 둔 한자 학습 환경에서 ‘大’를 배운 학습자는 자신의 지

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大’와 관련된 어휘

를 탐색하게 된다. 학습자가 위에 나타난 어휘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

도 학습자는 ‘大’의 학습을 통해 문맥 속에 사용된 어휘들의 의미를 추론하는 지식을 구

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올 해는 날씨가 좋고 태풍도 불지 않아서 농사가 대풍(大豊)

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소녀가 피아니스트로 대성(大成)

하였다고 한다.”와 같은 문맥 속에서 ‘大’를 배운 학습자는 ‘大豊’, ‘大成’의 의미를 추론

하는 지식을 ‘大’를 배우지 않은 학습자보다 더 잘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추론

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은 고등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발견학습과는 궤도를 달리한다.

나.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의 模型

구성주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보편적 진리와 법칙이 존재한

다는 객관주의적 전제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유한 형태의 認知的 構造(scheme)를 지니게 되고, 아무리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전달되더라도 개인의 인지적 구조(scheme)를 거쳐 가면서 

여과되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14) 그러므로 지식이란 社

會的 關係 속에서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성주의 이론의 학습 환경 가운데 戰略(strategy) 영역은 시범(modeling), 코칭

(coaching), 비계 설정(scaffolding), 명료화(articulation), 반성적 사고(reflection), 

탐구(exploration) 등 여섯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15) 이러한 구성주의 전략에 기반하여 구

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강인애,『왜 구성주의인가? -정보화 시대와 학습자중심의 교육환경-』(서울 : 문음사, 

1997), 111쪽. 

15) 이 전략은 Collins, Brown과 Newman이 제안한 인지적 도제 방법(cognitive 

apprenticeship)의 교수 방법이다. cf. 조영남, 앞의 논문, 106~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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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전략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

교사

교사의 시범(modeling)

한자의 자형(字形) 탐색(探索)

1. 이미지 컷 대조하기

2. 비슷한 자형 찾기 

↓

교사의 코칭(coaching)

및 비계설정(scaffolding)

한자의 자형(字形) 구성(構成)

1. 한자 자형 변화 그려보기

2. 한자 자형 창조하기  

↓

명료화(articulation)

한자의 자의(字義) 인지(認知)

1. 한자 자의 인지하기

2. 한자 자의 설명하기

↓

반성적 사고(reflection)

한자의 자의(字義) 추론(推論)

1. 한자 자의 추론하기

2. 추론 활동 분석하기

↓

탐구(exploration)

한자 지식(知識)의 종합적 구성

1. 한자 지식 구성하기

2. 한자 지식 탐구하기

학습자

<그림 6>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 교수-학습 모형

 

<그림 6>의 교수-학습 모형은 구성주의 교수 전략에 따라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학습자 활동 내용을 연계시킨 것으로, 수업 내용에 따라 구성주의 전략과 구성주의 자

원 학습법의 활동 내용이 넘나들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수업은 상황에 따라 유동

적이므로 특별한 형태의 수업 모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수업이 

일어나는 장소, 수업의 진행 과정, 관련된 변인 등에 의해서 수업 형태가 융통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구성주의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16) 위의 교수-학습 모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 

16) 황윤한, “교수·학습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초등교과교육연구』2 (청원 : 한국교원

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9), 16쪽 참조. 

17) 구성주의 전략의 각 단계에 따른 설명은 조영남, 앞의 논문과 조미헌·이용학, “인지적 

도제 방법을 반영한 교수 설계의 기본 방향,”『교육공학연구』제9권 제1호(서울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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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modeling)은 교사나 컴퓨터와 같은 매체를 활용해 실제 수행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시범과 설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그 과정을 

觀察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는 교사의 시범을 학습자가 관찰하고, 관찰을 통하여 관

련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다. 구성주의 전략에서는 

교사나 컴퓨터 매체를 활용해 시범을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유능한 학

습자가 示範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참여를 가능하

도록 하였다. 시범 단계는 교사의 敎授的 비중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시범은 ‘이미지 컷 대조하기’와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

록 설계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앞으로 진행할 학습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

고 시범을 보임으로써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코칭(coaching)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전문가(교사) 또는 컴퓨터와 같

은 매체가 이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힌트와 피드백 등 외부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飛階 設定(scaffolding)은 코칭의 과정에서 과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

되는 것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에 도움을 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 구성주의 전략에서는 코칭과 비계 설정이 나누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모

형에서는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敎授 활동보다 학습자의 學習 활동에 중

점을 두기 때문이다. 코칭 및 비계설정 단계에서는 교사의 교수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

고, 학습자의 학습 비중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코칭 및 비계 

설정은 ‘한자 자형 그려보기’와 ‘한자 자형 창조하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近接發達領域

(ZPD)에 근거하여 비계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fading) 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명료화(articulation)는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 대해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 그

리고 수행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明瞭하게 說明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과 전략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봄으로써 지식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다. 명료화의 장점은 내재적인 지식을 명료화해 주고, 지식을 다

른 과제에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동일한 방법을 다양한 맥락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동료 학습자의 명료화 과정을 통해 대안적인 관점에 대한 洞

察을 촉진할 수 있게 해 준다. 명료화 과정은 對話, 要約, 批判, 討議, 討論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명료화는 ‘한자 자의 인지하기’와 ‘한자 자의 

설명하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반성적 사고(reflection)는 학습자가 자신의 과제 수행 과정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국교육공학회, 199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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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전문가나 다른 학습자

와 비교 분석하도록 하여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추론에 대해 다시금 반성적

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교수적 도움은 중지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비중이 극대화된다. 구성주의 전략에서 반성적 사고는 자신

의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한 내용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모형에서는 ‘한

자 자의 추론하기’와 ‘추론 활동 분석하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추론 활동을 하면서도 반성적 사고를 통한 초인지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탐구(exploration)는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가설 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탐구의 장점은 성취 가능한 목적을 스스로 설

정하는 방법,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단계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가장 크게 발현

된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탐구는 ‘한자 지식 구성하기’와 ‘한자 지식 탐구하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 중에서 구성주의 자

원 학습법의 원리 및 방법에서 논의한 ‘자형 탐색’, ‘자형 구성’, ‘자의 추론’ 등을 중심으

로 구성주의 전략과 연계지어 논의해 보겠다. 

1) 字形 探索과 示範

字形 探索 활동은 한자에 대한 文識性(literacy)이 발달하지 않은 입문기의 학습자

에게 한자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한자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

한 활동이다. 한자를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는 한자에 대해서 매우 낯설어하고 때로는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초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자 학습

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미있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다. 

자형 탐색의 초기 활동은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으로 시작한다. 한자의 초기 자

형은 상형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초기 자형과 이미지 컷을 대조하여 보는 

활동을 통해 한자의 字源에 대한 학습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자를 처음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습자들이 한자에 대한 거부감

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친근하게 여길만한 이미지 자료의 제공

이 필요하다. 

다음의 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이 한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한자의 자원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미지 컷 자료와 자원 학습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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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 ‘犬’을 학습하기 위한 이미지 컷 자료와 金文 자원 학습 자료이고, ②는 ‘鳥’를 

익히기 위한 이미지 컷 자료와 甲骨文 자원 학습 자료이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

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의 이미지 컷 자료를 접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

고 학습에 참여하게 되며, 아울러 자원 학습 자료의 이미지와 대조해가면서 자기 나름대

로의 지식을 구성해 나아간다. 이것은 ‘일상적인 지식은 일상적인 두뇌와 신체로부터 도출

된다.’는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미지 컷 대조 활동을 하면서 학

습자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지니고 있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경험

과 지식에 근거한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 컷 대조 활동은 한자에 대한 문식성이 발달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문식성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이다. 한자를 모르는 입문기 학습자들에게 한자라는 낯선 

문자 텍스트 환경을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이미지 컷 자료를 활용하여 덜 낯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제공은 초등학교 단계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자를 처음 

배우는 중등학교의 학습자에게도 유효하다. 다만 이미지 컷 자료를 중등학생의 인지 발

달 정도에 알맞은 것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을 교사의 

시범(modeling)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미지 컷과 한자의 古文 자형을 

쉽게 대조하기 어려울 때에는 교사의 시범을 통해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미지 

컷과 자형과의 관련성이 깊은 경우에는 동료 학습자의 시범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익

히게 할 수 있다. 

자형 탐색의 다른 활동으로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미지 컷 대조하

기’ 활동으로 한자에 대한 親緣性이 생긴 학습자나 한자 학습에 대한 부담이 없는 학습

자에게는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추상 활동이 일어나는 학습

을 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의 초기에는 자원 학습의 자료로 이용되는 

자형과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의 자형이 유사한 글자를 주로 하여 한자 지식을 구성하

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은 서로 다른 자형 간의 유사성을 

찾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다. 두 자형의 유사성을 찾는 과정에서 반성적, 추상적 

사고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① ②

<그림 7>犬, 鳥의 이미지 컷과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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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학습 자료는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학습 자료의 

예이다. 

③

<그림 8> 果, 東, 川, 馬의 자형

③은 ‘果’의 금문과 ‘東’, ‘川’, ‘馬’의 소전 자형이다. ④는 ‘文’의 금문과 ‘弟’의 갑골문 

자형이다. ⑤는 ‘耳’의 금문과 ‘羊’의 갑골문 자형이다.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은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③처럼 자원 학

습 자료의 자형과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한자의 자형이 유사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또 ④

처럼 사물의 모습이 한자로 변화된 과정을 보여주는 자원 학습 자료와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한자의 자형을 비교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⑤와 같이 학습자에게 

자원 학습 자형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알고 있는 한자 지식으로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한

자를 추론해 내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은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에 비해 생소한 고문 자형을 많

이 활용하므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먼저 시범(modeling)

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 과정을 잘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보이는 시

범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

는지 생각하게 된다. 곧, 교사의 시범(modeling)은 학습자의 한자 지식 구성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2) 字形 構成과 코칭 및 飛階 設定

字形 構成은 자형 탐색 활동보다 학습자들이 한자 학습에 能動的으로 참여하고 학습

에 대한 責任感과 主人 意識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다. 자형 탐색 활동이 교사에 의

해 제공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이 진행되었다면 자형 구성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구성해 나아가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곧, 자형 탐색 활동

④ ⑤

<그림 9> 文, 弟, 耳, 羊의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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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자형 구성 활동은 교사의 교수적 비중이 줄어들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비중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자형 구성 학습은 ‘한자 자형 변화 그려보기’와 ‘한자 자형 창조하기’ 활동으로 구성하

였다. 학습자들은 자형 탐색 학습을 하면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자형이 한자

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어떤 한자는 초기

의 자형과 오늘날의 자형이 유사하여 자형의 변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자형 탐색 학습이 토대가 되어 자형 구성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곧, 자형 구성 

학습은 자형 탐색 학습을 통해 형성된 한자의 자형 변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진전된 자형 학습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예로 들어 ‘한자 자형 변화 그려

보기’ 활동을 고찰해 볼 수 있다. 

⑥

甲骨文 金文 小篆

⑦

甲骨文 金文 小篆

<그림 10> 夕, 西의 자형

위의 <그림 10>은 ‘夕’과 ‘西’의 자형이 변화한 모습이다. 학습자들은 위의 그림을 보

고, ⑥의 ‘夕’은 자형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데 비해 ⑦의 ‘西’는 매우 다르게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⑦과 같이 자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한자를 보면서 나름대로 

달라진 이유를 탐구해보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며, 이를 통해 

고등 수준의 사고를 촉진하게 된다. 교사는 이처럼 학습자들에게 고등 수준의 사고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자 자형 변화 그려보기’ 활동은 <그림 10>과 같이 자형이 변한 모습을 학습자가 

스스로 그려보고, 자신이 그린 자형에 대해 설명해보는 학습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豫測하고, 推論하고, 解釋하는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 활

동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자형이 변화된 모습을 그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

할 때 교사의 코칭(coaching)과 비계 설정(scaffolding)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는 코칭(coaching)을 통해서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학습자가 무엇을 구

성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코칭을 할 때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는 교사의 

코칭을 받고 자신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구성해

보도록 한다. 다음은 ‘한자 자형 변화 그려보기’ 활동을 한 학습지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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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림 11> 木, 竹, 果, 米 자형 변화 그려보기 학습지

위의 ⑧과 같은 학습지를 통해 ‘한자 자형 변화 그려보기’ 활동을 할 때, 학습자에 따

라서 매우 어려워하거나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 학습자를 

위한 비계 설정(scaffolding)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과제를 충실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학습에 도움을 주는 디딤돌 구실을 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어려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잘 파악하여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비계 설

정을 수정해야 한다. 

시범(modeling)과 피드백(feedback)을 통한 도움이 제공되어 학습자가 과제 수

행에 익숙해지면 비계 설정은 점차 감소되며(fading)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

공하지 않는다. 비계 설정은 가능한 한 학습자의 근접발달 영역(ZPD) 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자 자형 창조하기’ 활동은 ‘한자 자형 변화 그려보기’ 활동보다 진전된 활동이다. 

‘한자 자형 변화 그려보기’ 활동이 한자의 자형(字形 ; 字體)이 바뀐 형태에 중점을 두

어 자형을 구성해보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한자 자형 창조하기’ 활동은 기존의 자형을 

무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한자의 자형을 창안해 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사람들이 

사물에 부여하는 의미나 해석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한다.’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

에 터를 두고 나온 것이다. 한자의 자형이나 자의가 상고 시대 선인들의 의미 부여에서 

비롯한 것처럼 학습자 자신이 한자의 자형을 새롭게 창안해 보는 것도 한자 지식 구성

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한자의 자형을 창안하고, 자신이 창안한 한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

은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이론에 합치되는 것이다. 지식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이

해의 적합성과 사회적 협상을 통해 진전되듯이 학습자가 구성한 한자의 지식이 완벽하

지 못하다고 하여 상심할 필요는 없다. 한자 자형을 창안해 보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

하여 학습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주체적이고 창

의적인 학습을 완성하게 된다.

‘한자 자형 창조하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에게 교사는 코칭(coachin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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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정(scaffolding)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의 구성은 학습자나 교사 모두에게 시간과 정열을 요구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한자 

자형 창조하기’ 활동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

들이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구실을 충실히 해야 한다. 

3) 字義 推論과 反省的 思考

字義 推論 학습은 학습자들이 한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 보는 활동으

로 학습자의 창의적, 비판적, 반성적 사고(reflection)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자의 추

론 학습은 ‘한자 자의 추론하기’ 활동과 ‘추론 활동 분석하기’ 활동으로 구성하여 보았

다. ‘한자 자의 추론하기’는 한자 낱자의 자원을 통해서 자의를 추론하는 활동과 한자와 

한자가 결합된 회의자를 통해서 자의를 추론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자 낱자의 자원을 통해서 자의를 추론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⑨

<그림 12> 南, 北의 이미지 컷 자료

⑨는 ‘南’과 ‘北’의 자원과 관련 있는 이미지 컷 자료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南’과 

‘北’을 지도하면서 ‘南’과 ‘北’의 자원과 관련된 이미지 컷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호기심

을 불러일으킨다. ‘남쪽’이라는 한자의 뜻과 이미지 컷은 언뜻 보기에 상관성이 매우 낮

다. 학습자들은 어떻게 해서 종과 같은 모양의 이미지 컷이 ‘남쪽’을 뜻하는 한자 ‘南’이 

되었는지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경험이 학습자들의 추론 능력을 기

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불균형이 학습을 촉진한다.’, ‘반성적 추상이 학습의 원동력이다.’라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습자들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자료를 연결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화

(assimilation)와 조절(accomodation)의 인지 과정이 작동한다. 학습자들은 동화

와 조절의 과정을 겪으면서 반성적 사고(reflection)를 경험하는 것이다.

⑨의 자료를 보고 학습자들은 ‘남쪽’이라는 자의와 이미지 컷을 연관시키며 다양한 관

점을 제시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학습자의 수준에서 구성한 지식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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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原義와 다를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의 추론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기보

다는 긍정적이고 구성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줘서 학습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자의 자원을 추론해 보는 활동은 고등 수준의 사고

를 요하는 활동이다. 학습자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성원 상호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구성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한자와 한자가 결합된 회의자의 학습을 하면서 자의를 추론하는 활동에 대

해 살펴보겠다. 회의자의 학습은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다음의 ‘男’, ‘美’, ‘孝’의 자의를 추론하는 활동을 한 학습지의 보기이다.

<그림 13> 男, 美, 孝 자의 추론 활동 학습지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男’, ‘美’, ‘孝’의 의미를 한자 낱자의 뜻을 통해서 추론해 보는 

활동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한자의 뜻을 밝히지 말고, 회의자를 구성하는 낱자의 

뜻만을 제시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한자의 의미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 물론 학습자들은 

한자의 본래 뜻과는 다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회

의자의 정확한 뜻을 인지하는 것보다는 한자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반

성적인 사고(reflection)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3>의 자료를 보면 학습자는 ‘男’에 대해, ‘총각이 밭을 갈다가 힘이 생겨서 남

자라는 뜻이 생겼다’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美’에 대해서는, ‘큰 사람이 한 

양을 길러다가 털이 너무 길어서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뜻이 

생겼다.’라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孝’에 대하여는, ‘아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효도해서 효도의 뜻이 생겼다.’고 썼다. 위의 자료는 학습자가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뜻이 생겼는지를 추론해 본 학습지이다. 학습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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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구성하는 두 낱자의 뜻으로부터 두 낱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자의 의미를 추

론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집중시켜서 연관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한자의 

原義와는 다르지만, 이러한 추론 활동을 통해 반성적 사고 경험을 하는 것이다. 

‘추론 활동 분석하기’는 학습자가 추론한 한자의 자의와 한자의 原義를 대조하고 비교

해보면서 자신이 추론한 내용이 한자의 원의에 가깝게 추론한 것인지를 분석해보는 활

동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추론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자의 원의와 가깝게 추론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반성적으로 사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활동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추론 내용을 분석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사

나 동료 학습자가 나서서 대조하고 분석해준다면 학습자는 반성적 사고를 경험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수적 도움이 중지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비중이 극

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추론 활동 분석하기’는 ‘한자 자의 추론하기’ 활동에 비해 학

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더욱 요구하는 활동이다. 

다.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의 實際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을 활용한 한자 교수-학습 수업의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교사로서 학습자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다. 수업 참여 관찰은 구성주의 자원 학

습법의 모형에 따라 이미지 컷 대조하기, 비슷한 자형 찾기, 자형 변화 그려보기, 자의 

추론하기 등으로 나누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이미지 컷 대조하기

‘이미지 컷 대조하기’ 학습은 상형 문자의 초기 자형과 사물의 이미지 컷을 대조하는 

활동을 통해 자형과 사물의 유사점을 찾아보면서 한자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이다. 곧 

한자의 자형과 사물의 이미지를 연관하여 학습자들이 한자의 자형에 대한 지식을 구성

하게 하거나 여기에서 나아가 한자의 뜻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이다. 

연구자는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한자 교수-학습 방법을 진행하면서 초기에는 이

미지 컷과 한자 자형을 동시에 제공하고 그것의 유사점을 찾아보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

행하였다. 예를 들어 1차시 ‘나의 몸’ 학습에서는 손이나 귀의 이미지 컷과 한자 ‘手’, 

‘耳’를 제시하고 이미지 컷과 한자의 유사성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한 한자의 자형에 대

한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리고 3차시 ‘동물나라’ 학습에서는 물고

기와 양의 이미지 컷과 한자 ‘魚’, ‘羊’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탐색 활동을 통해 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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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1차시와 3차시 수업의 학습 자

료를 예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手 耳

魚 羊
<그림 15> 手, 耳, 魚, 羊 이미지 컷 대조하기 학습 자료

이와 같은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은 익혀야 할 한자를 이미 알고 있는 학습자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한자를 처음 공부하

는 학습자에게는 흥미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컷 자료이지만, 한자를 어느 정도 

익힌 학습자들에게는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한자의 본

래 모습과 오늘날 쓰이는 글자의 연관성이 적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으로 설계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6차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東, 西, 南, 北, 上, 下’의 한자를 여섯 모둠에 배정하고,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의 방법

으로 한자에 대한 이미지 컷을 그려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東’의 이미지 컷과 관련된 수업 전사(轉寫) 내용의 일부이다. 

<약호> T : 교사,  S1 : 학생 1,  S2 : 학생 2,  SS : 다수의 학생

T : 너희 모둠은 ‘동녘 동’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렸지요?

S1: 옛날에는요, 그냥 동쪽이었는데,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동녘 동’으로 바뀌었어

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밑에가 산 같고 위에는 해가 뜨는 것 같아요. 원래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요. 그래서 그림이요, 옛날에는 해가 뜨는 그림이었어요. 

T : 그래. 잘 생각했어요. 너희 모둠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럼 옛날에 ‘동녘 

동’자가 정말로 해가 뜨는 모습이었는지 ‘동녘 동’자를 그린 그림을 보여 줄게요. 

자, 이건데, 무슨 그림 같아요?

S2: 사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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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사탕. 또.

S3: 자루.

T : 자루 같아 보여요. 또.

S4: 실패!

S3: 사람이 자루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S5: 시체.

T : 그래.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옛날 ‘동녘 동’자의 처음 모습은 자루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이미지 컷 제시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루 모양을 잊

어버리게 되고,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나무에 해가 걸린 모습으로 생각했어

요. 이렇게 그리니까 모양이 비슷해 보여요?

SS: 네.

T :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원래 글자 모양하고 상관없이 글자를 그렸으니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죠?

SS: 네.

T : 여러분들도 한자의 원래 모습과는 달라도 좋으니까 자신이 생각한 모습을 그려

보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면 돼요. 

<수업 전사 자료 ① - 6차시(5월 21일)>

<그림 16> 東의 이미지 컷 자료

연구자는 이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의 방법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구성원들끼리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

을 통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의 기대

는 위의 전사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학습자들은 모둠 구성원들

끼리 협동학습을 하는 동안에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학습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기

보다는 개별 활동을 하거나 학습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므로 

협동 학습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새로운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학습

에 적극적인 학생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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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업 내용은 학습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연구자의 잘못에 기인한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의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가정하고 협동학습의 방

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 학습자들은 평소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협동학습의 방법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대한 것처

럼 협동학습의 방법을 통해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업 전사 자료 ①>을 통해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은 한자를 익히지 않은 학습자

들에게는 한자 학습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학습자나 한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균일하지 못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에 적절한 지도 기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협동학습의 방법을 통해 ‘한자 이미지 컷 대조하기’ 활동을 진행할 때에

는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의 학습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자 못지않게 교사 자신도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비슷한 자형 찾기

‘비슷한 자형 찾기’ 학습은 상형 문자의 초기 자형과 현재 쓰이는 자형을 학습자가 비

교하면서 유사점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한자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학

습자가 서로 비슷한 한자의 자형을 찾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자형 찾

기’ 학습을 하면서 학습자가 주변의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한

자 지식을 구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다음의 수업 전사(轉寫) 내용은 한자 ‘父’, ‘母’를 

비슷한 자형 찾기 활동을 통해 학습한 것이다.

T : 이 글자는 ‘아버지 부’인데 왜 ‘아비 부’가 됐는지 얘기해 보자. 누가 해 볼까요? 

저기, 효선이가 해 볼래? 왜 ‘아비 부’라고 생각했어요?

S1: 아버지의 수염이 난 모습 같아요.

T : 그래. 수염 난 모습이라고. 또 다른 사람? 수정이.

S2: 전 아버지 머리 모양 같아요.

T : 왜 머리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S2: 아버지가요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시고, 돈도 벌어 오시잖아요. 그럴

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니까 머리 모습이 크게 된 것 같아요.

T : 그래. 수정이가 중요한 말을 했네. 아버지가 하시는 일하고 연결해서 설명했네. 

또 다른 사람은? 그래, 정민이. 

S3: 전요,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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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오, 새로운 의견이야. 정민이는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도 그렇게 보여요? 

SS: 네. 

T :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응, 병수가 얘기해 봐요.

S4: 전, 식칼 같아요. 

T : 왜 식칼이라고 생각했어요?

S4: 옛날에 사냥을 하려면 식칼이 필요하잖아요. 

T :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말한 것 가운데 이 글자의 원래 모습이 있어요. 수염, 머리, 도끼, 식칼 중에 

어떤 것일까? 먼저 수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 보세요.

SS: (손을 든다.)

T : 다음,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SS: (손을 든다.)

T : 다음, 도끼?

SS: (손을 든다.)

T : 다음, 식칼?

SS: (손을 든다.)

T : 그래.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데, 이 글자의 원래 모습은 도끼를 든 사람의 모습

이라고 해요. 옛날에 원시인들은 먹을 게 없었지요. 그래서 사냥을 해야 하는데 

그때 돌도끼를 들고 했다고 해요. 또 집을 지을 때에도 도끼를 가지고 짓고. 그

러면 누가 도끼를 들고 했을까요?

SS: 남자요.

SS: 아버지요.

T : 그래요. 옛날에 사냥을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힘이 가장 센 아버지가 했기 때문

에 이 글자는 ‘아비 부’란 글자 모양이 된 거야. 이해가 돼요? 

SS: 네.

T : 그러면 아버지하고 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SS: 어머니요.

T : 그래. 그럼 ‘어미 모’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는 어떤 글자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SS: (‘여자 녀’를 가리키며) 제일 끝에 있는 그림이요. 

T : 그래. 이 글자는 ‘여자 녀’를 그린 그림이야.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떤 모습을 그린 

걸까요? 누가 얘기해 볼래요? 자, 상미.

S5: 여자가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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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오, 정말로 여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 같아요?

SS: 네. 아니요.

T : 아닌 사람, 어떤 모습 같아요?

S6: 전 서 있는 거 같아요.

T : 응, 서 있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주연이!

S7: 전 여자의 가슴 같아요.

SS: 아이, 변태.

T : 여자의 가슴 같아요?

S7: 네.

T : 그래. 지금 주연이는 이 글자(어미 모)를 보고 말한 것 같네요. 그럼 이 두 그림

을 같이 보자. 이 그림의 글자하고(여자 녀) 이 것(어미 모)하고 모양이 비슷한

데 뭐가 다르지요? 

SS: 점이 두 개 들어갔어요.

T : 그래. 점이 두 개 들어갔지요? 이 점이 무얼까요?

S8: 저는 그 점이 집에서 있는 엄마가 (…… 소리가 작아서 전사 못함.)

T : 그래. 또 다른 의견? 힌트, 아까 주연이 말을 생각해 봐요.

S9: 여자가 아기한테 젖을 주는 모습이에요.

T : 그래. 정확하게 말했네. 여자가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모습을 생각해서 어머니

의 젖가슴을 나타낸 거야. 그래 여자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을 구별하기 위해 

엄마의 가슴을 표시한 거야. 이해가 돼요? 

SS: 네.

<수업 전사 자료 ③ - 2차시(4월 23일)>

父 母 女
<그림 17> 父, 母, 女 비슷한 자형 찾기 학습 자료

위의 <수업 전사 자료 ③>은 학습자들이 2차시의 학습 내용인 ‘父, 母, 兄, 弟, 子, 

女’의 초기 자형과 현재 쓰이는 자형과의 대조를 통해 비슷한 자형을 찾은 이후에 그 까

닭을 설명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父’, ‘母’의 자형과 ‘ ’, ‘ ’의 

자형을 비교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경험을 떠올린다. 또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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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망라하여 자료를 분류해 보고, 분석해 보고, 

예측해 보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3) 자형 변화 그려보기

‘자형 변화 그려보기’ 학습은 학습자가 현재의 한자 자형을 토대로 초기 한자의 자형

을 추측하여 그 변화 과정을 그려보는 활동이다. 이러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자형의 모

습을 추측할 수 있는 상형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 컷 대조하기’ 활동의 ‘東’, ‘西’의 예에서 보듯이, 비록 한자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상

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그 짜임의 원리를 짐작하기 어

려운 글자들은 학습자들이 쉽게 그 변화된 모양을 그릴 수 없다. 다만 자형의 모습이 

많이 변화된 한자는 학습자들이 자형의 변화를 그려보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형 변화

의 모습을 교사가 제시하여 주고, 변화된 모습을 학습자들이 구성해가는, 자형의 모양 

추측하기 활동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수업 전사(轉寫) 내용은 ‘果’와 ‘米’를 

‘자형 변화 그려보기’ 활동을 통해 학습한 예이다. 

T : 이번엔 ‘열매 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신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S1: 열매가 동그랗게 열린 것을 생각해서 ‘열매 과’를 그렸어요.

T : 그래요. 잘 말해 주었어요. 다음엔 대성이가 그리면서 생각한 것을 들어볼까요?

S2: ‘열매 과’는 처음에 사과 모양을 생각했고요, ‘果’자는 과자를 생각해서 과자 봉

지를 그렸어요. 

T : 그래, 재미있는 생각을 했네. 이번에는 장수가 말해볼래요?

S3: 사과가 처음에는 동그란 모양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어서요, 그래서 사

과의 모양이 네모나게 변했어요. 

T : 그래. 잘했어요. 또 수철이가 말해볼래요? 

S4: 수박이 있는데, 수박을 먹으려면 칼로 잘라야 하잖아요. 수박을 칼로 자르니까 

네모난 모양이 돼서 이렇게 변했어요.

T : ‘열매 과’를 그리면서 여러 친구들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들은 동그란 모양이 많지요?

SS: 네.

T : 그런데 ‘열매 과’자의 모양은 ‘나무 목’ 위의 부분이 네모난 모양이어서 여러 친구

들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과자 봉지, 어떤 친구는 수박을 반

듯하게 자른 모양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과일 모양이 동그란 거냐 아니면 

네모난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변해서 오늘날 같은 글자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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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지요. 

T : 이번에는 ‘쌀 미’자에 대해 말해 볼까요? 응, 철호가 먼저 말해 볼래요?

S5: 처음에는 쌀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게 

되어서 글자 모양이 되었어요.

T : 그래. 그 다음 누가 얘기해 볼래요? 경숙이 말 들어보자.

S6: 쌀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쌀을 사람이 먹었어요. 그래서 글자 가운데 ‘사람 인’

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 인’ 옆에 쌀 두 개를 붙인 거예요.

T : 그래.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쌀 미’자 안에 ‘사람 인’이 있었네. 기발

한 생각이다. 자, 다음에 미정이가 얘기해 보세요.

S7: 처음에는 쌀알만 있었는데요, 쌀알에서 싹이 나서 눈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

서 쌀눈이 자란 모습이에요.

T :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음에 희선이.

S8: 처음에요, 쌀이 있었는데, 쌀이 이렇게 자루에 들어 있잖아요. 자루에 들어있는 

쌀이 삐죽삐죽 올라와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T : 그래. 잘 했어요. 

<수업 전사 자료 ④ - 4차시(5월 7일)>

<그림 18> 자형 변화 그려 보기 학습지

위의 <수업 전사 자료 ④>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은 ‘자형 변화 그려보기’ 활동을 하면

서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겪은 경험이나 지식을 동원하여 오늘날 쓰고 있는 자형

과 비슷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과일 과(果)’의 자형을 구성하면서 

동그란 열매의 모양이 어떤 과정에서 네모난 모양의 형태[田]로 변하였는지 쉽게 떠오

르지 않아서 각자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 자형 

지식의 구성은 ‘쌀 미(米)’의 학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들은 둥근 모양의 쌀알

이 어떻게 해서 뾰족뾰족한 모양의 ‘쌀 미’가 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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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밥을 할 때 쌀이 모여 있는 모양’이라고 하거나 ‘쌀자루에서 쌀이 삐죽삐죽 솟아 

오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쌀 미(米)’의 자형을 분석하여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인(人)’자의 자형과 연관 짓는 사고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자의 추론하기

‘자의 추론하기’ 학습은 학습자들이 한자 낱자 낱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자

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보는 활동이다. ‘자의 추론하기’는 학습자들

에게 회의자를 구성하는 낱글자의 뜻을 알려주고 난 뒤에 낱글자가 결합된 회의자의 뜻

을 새롭게 구성해보는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자 낱자와 회의자의 뜻을 

모두 알려주고, 한자 낱자가 결합하여 회의자의 뜻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해보

는 학습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다음의 수업 전사 내용은 ‘美’의 ‘자의 추론 활동’이다.

T : 이번에는 철수가 해볼까요? 철수는 무슨 글자를 발표할까요?

S1: 아름다울 미.

T : ‘아름다울 미’자를 한다고요? 그래 한 번 들어보자.

S1: 미자는 ‘양 양’자하고 ‘큰 대’자잖아요. 그래서 양이 크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T : 양이 크면 아름다운가요? 정말 그래요? 양이 크면 아름다워요? 글쎄. 누가 더 

얘기해 볼래요? 기준이가 얘기해 볼래요?

S2: 양이 보통 양보다 크니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T : 크다고 아름다운가요? 큰 것 중에 아름다운 게 뭐가 있나요? 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또 누가 말해 볼까요? 민주가 해 볼래. 

S3: 있잖아요. 양이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이 크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름

다울 미가 되었어요.

T : 그렇구나. 양 뿔이 커서 보기가 좋아서 ‘아름다울 미’가 되었단 말이지요. 아까보

다는 좀 이해가 잘 되네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돼요?

SS: 네.

T : 또 다른 친구? 소민이가 해 볼까?

S4: 양의 마음이 아름다운 데서 아름다울 미가 됐어요.

T : 양이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미가 됐다. 그럼 큰 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S11: 양의 마음이 크니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T :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었네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지요? 

그때 제물로 바치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였는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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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양이요.

T : 옛날 영화를 보면 양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럴 때 어떤 양을 잡았

을까요? 어떤 모양의 양이 좋았을까요?

SS: 큰 거요.

T : ‘아름다울 미’자는 아까 민주 얘기처럼 양 뿔이 큰 게 보기 좋다는 데서 ‘아름답

다’는 뜻이 되기도 했지만, 또 제사 지낼 때 큰 양을 잡아서 지내야 보기 좋다고 

해서 큰 양이 아름답다는 뜻이 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T : 그래.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잘 해주었는데. 여러 친구들의 생각하고 

한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뜻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신의 생각으로 한자의 뜻을 말해 주니까 더 재미있고 기억에도 잘 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SS: 네.

<수업 전사 자료 ⑤ - 10차시(6월 18일)>

위의 <수업 전사 자료 ⑤>는 학습자들에게 ‘美’를 구성하고 있는 낱자인 ‘羊’과 ‘大’의 

뜻을 알려주고 난 뒤, ‘양’과 ‘크다’의 뜻이 만나서 어떻게 ‘아름답다’라는 뜻이 되었는지

를 구성해 보도록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은 ‘아름답다’

는 뜻을 추론해내기 위하여 활발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음에는 S1, S2학습자

처럼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뜻을 통해서 회의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런데 

“양이 크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나 “양이 보통 양보다 크니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는 주위의 학습자를 설득시킬 수 없다. 이러한 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단지 학습자들이 제시하는 생각들을 듣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

에 알맞은 코칭(coaching)이나 학습자들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비계설정(scaffolding)

을 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를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단서나 힌트를 통

해 고등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articulation)한다. 이와 같은 반성적 사고(reflection)를 통해 학습자들은 S3, S4

와 같은 고등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즉 “양이 뿔이 크니까 큰 모양이 보기 좋아서 ‘아름

다울 미’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양의 마음이 크니까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미’가 되었

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4. 結 論

이 논문에서 構成主義 이론에 기반하여 한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학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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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적용한 것은 學習者 중심의 漢字 敎授-學習 환경을 마련하고, 한자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학습자 중심의 한자 교수-학습 방법은 제7차 교

육과정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한자 학습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

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한자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의 인식론이 필요하며,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을 토대로 한 한자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자는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을 개발하여 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하여 보았다. ‘자원 

학습법’은 일반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한자 학습 방법’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에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이란 용

어를 사용하였다. 즉 학문적 배경으로 문자학 이론을 토대를 삼고,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성주의를 원용(援用)하여 새로운 시각의 ‘자원 학습법’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은 ‘한자의 形·音·義가 형성된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구성해 봄으로써 한자의 뜻과 음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자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 방

법’이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은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을 기저로 하고, 문자학의 

학문적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자 학습 

방법이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은 학습자의 主體的 反省을 학습 원리의 모태로 삼고 있다. 학

습자의 주체적 반성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자의 자형·자의·자음을 통한 한자 지식의 구

성, 어휘 지식의 구성, 어휘 사용 지식의 구성, 어휘 의미 추론 지식의 구성이 의미 있

는 것이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은 학습자의 意味 있는 經驗을 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

다. 학습자 스스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학습자의 교과 또는 학문의 지식과 

통합되어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될 때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구성

주의 자원 학습법의 방법으로 제시한 이미지 컷 대조하기, 비슷한 자형 찾기, 자형 변

화 그려보기, 자의 추론하기 등은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재구조화

할 때 유의미한 지식으로 형성된다. 

연구자가 개발한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원리 및 방법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

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한자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며, 학습자의 

창의력과 반성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고등정신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 이론이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교수-학습 모형은 한자의 字形과 字義를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익히기 위한 학습 모형이다. 연구자는 이 모형에서 구성주의 戰略과 구성주의 자

원 학습법을 연계하였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모형에 따른 수업 절차는 한자의 字

形 探索, 한자의 字形 構成, 한자의 字義 認知, 한자의 字義 推論, 한자 知識의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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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다. 연구자는 이 모형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통해 학습자들이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을 통한 한자 학습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참여 관찰을 통해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서 중

시하는 협동학습의 수업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협동 학습의 방법을 충

분히 이해해야 하고, 교사도 학습 促進者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

들이 字義 추론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상황에 알맞은 코칭(coaching)을 하거나 학습자

들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비계설정(scaffolding)을 하여 학습들의 반성적 사고

(reflection)를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참여 관찰을 통하여 볼 때,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은 학습자들의 한자 학습에 대한 스

키마를 활성화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도록 하며, 나아가 한자 지식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학습자가 自發的·能

動的으로 參與해야 하며, 교사는 학습의 促進者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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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習者 중심의 漢字 敎授-學習 방법 고찰’에 대한 토론문

南 守 極(서울 상경초 교사)

韓殷洙 선생님의 ｢學習者 중심의 漢字 敎授-學習 方法 고찰｣은 효과적인 한자 교육

을 위해서는 능률적인 한자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에 기반하여 한자

의 교수-학습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한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표자는 문자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의 

원리를 원용하여 ‘구성주의 자원학습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

체적 학습역량을 극대화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와의 통합과 구조화를 바탕으

로 자기주도적으로 한자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자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은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있어 절대적

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토론자 또한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발표자

의 논문을 초등 한자 교육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초등 한자교육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주

장하거나 초등 교육용 기초 한자 선정의 문제에 관한 논문, 교과서 내의 한자나 한자어 

사용 실태에 관한 논의, 한자학습과 교과별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는 연

구, 검인정 한자 교과서 분석, 몽학교재에 관한 연구, 부수나 자원을 활용한 한자지도

법, 한자교육을 활용한 어휘력 향상 방안 등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한자 교수-학습 방

법에 관한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었으며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쓰기와 암기위주의 한

자 교육 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자발적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 방식의 개발

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러한 연구들이 초등 한자 교육의 발전에 상당부분 기

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논의들은 한자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수-

학습의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한 단점이 있고 후자는 한자교육

을 담당하는 누구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학적 원리에 근거한 이론적 체계가 빈약하며 기법적 측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한자 교육과정 모형의 정립 하에 한자․한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



‘學習者 중심의 漢字 敎授-學習 방법 고찰’에 대한 토론문

- 51 -

육학적 원리를 융합한 교수-학습 이론 및 방법의 개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 

발표자의 논문은 초등 한자 교육을 진일보 시키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어 의

심치 않는다.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발표문을 보면서 무척 반갑고 ‘내가 찾던 글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라는 생각을 

했다.왜냐 하면 이렇게 좋은 원리와 방법을 빨리 습득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구성주의의 학습 원리에 대한 의문을 먼저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여 학습자가 능

동적으로 지식을 형성하고 재구성한다.’는 기본 철학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상황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협동학습이나 지식의 

조직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즉,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

떻게 학습시킬 수 있는가?(물론 발표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학생

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협동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 때문이라고 언

급했다. 토론자도 이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 또한 ‘구성주의적 학습

방법이 때론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2. 발표자는 東, 西, 南, 北, 上, 下의 한자를 가지고 6차시 수업을 진행했다고 했는

데 각 차시별 수업구성은 어떻게 했는가? 현장에서 한자 교육을 수행할 때 시수

확보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3. 발표자가 개발한 구성주의 한자 교육 방법은 한자의 형․음․의를 구성하고, 어휘지

식을 구성하며, 어휘를 추론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논의가 돋보인다. 또

한 한자 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한자 교육은 낱낱의 한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

한 요소이다. 기존의 초등 한자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쓰기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

기 위해 目印法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쓰기학습에 관한 최근의 연구나 토론자의 

교육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낱낱의 한자를 완벽히 파지(학습,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필순과 필획의 지도를 통한 쓰기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

분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는 듯한데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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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의 질문이 발표문의 핵심인 구성주의 한자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구체적 문

제제기보다는 주변적인 문제에 집착한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 약간의 해명을 한다면 

발표자가 제안한 한자 학습 방법은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고 토론

자의 공부가 일천한 관계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더라도 실제와 괴리된다면 활용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토론자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실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표자가 

개발한 교수-학습 이론이 한자 교육의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친절하고 자상한 이론이 한자교육학

적으로 우수한 이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한자 교육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수-학습이론과 수업모형을 개

발한 발표자에게 감사드리고 제 질의가 발표자의 연구에 생산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하며 구성주의 한자 교수-학습 방법을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한자 교육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한자학이나 교육학에 대한 공부에 침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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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 敎育의 現況과 改善 方案

-국역연수원을 중심으로-

成 百 曉(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교수)

Ⅰ. 서 론

Ⅱ. 본 론

   1. 漢文 敎育의 特性에 따른 장단점

     1) 전통방식의 徒弟式 敎育

     2) 현대방식의 制度圈 敎育

     3) 非制度圈 敎育

   2. 漢文敎育의 現況과 問題點

   3. 우리나라 國譯事業과 民族文化推進會의 業績

   4. 國譯硏修院의 體制와 敎育課程

     1) 국역연수원의 제도

     2) 硏修院의 書院學習과 그 效果

     3) 書院學習의 日課

     4) 국역연수원의 나아갈 길

Ⅲ. 결 론

Ⅰ. 서 론

昨今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漢文 敎育은 대체로 세 가지 類型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종래의 書堂式 敎育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매일 일정한 양을 배우고 이것을 

복습하여 다음날 외우고 다시 배우는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書堂式 敎育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專攻知識을 살리기 위해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

은 漢學者에게 受學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 숫자가 지극히 적으며 시골에 계신 漢

學者 역시 거의 모두 年老하거나 逝去하여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는 중․고등학교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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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행하는 制度圈 敎育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도권 교육은 아니지만 

서당 방식인 徒弟式 敎育과 制度圈 敎育을 配合한 방식으로 民族文化推進會의 國譯硏

修院, 翰林大學校의 泰東古典硏究所, 成均館의 翰林院, 傳統文化硏究會의 古典硏修院, 

儒道會(張在釬)의 古典硏修 課程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개설된 韓國國學振

興院의 古典國譯者課程, 國史編纂委員會의 草書班이 있다. 이들 기관은 制度圈 교육처

럼 수준이 각기 다른 학생들을 선발 모집하여 일정한 課程을 교육시키고 있는 바, 비록 

徒弟式 敎育처럼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가르치지는 못하나 原文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

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과목의 敎養 知識과 理論을 함께 배우는 제도권 교육과는 크게 

다르다고 여겨진다.

本稿에서는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徒弟方式인 書堂 敎育과 民族文化推進會 國譯硏修

院의 受學 課程 및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방식을 위주로 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

고 改善 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Ⅱ. 본 론

1. 漢文 敎育의 特性에 따른 장단점

1) 전통방식의 徒弟式 敎育

1대1 교육이 가능하며 학생의 실력에 따라 適正量을 수업하고 매일 배운 日課를 복

습할 수 있어 基礎 漢文과 ≪小學≫, 四書 등 基本書를 달통함으로써 초기의 文理 터득

에 장점이 있으나 진도가 너무 느려 많은 시일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을 접하지 못하

여 고루해질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대개 한 사람뿐이므로 개인의 지식수

준과 수업 방식 및 열의에 따라 학습효과에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2) 현대방식의 制度圈 敎育

일정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敎授나 講師가 개설된 교과 과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

로 교육을 진행하므로 새로운 이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授業 時間 排

定上 집중적으로 한 책을 교육할 수 없으며 기초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한데 모아 이론

을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學點 履修만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文理 터득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3) 非制度圈 敎育

漢文에 정통한 敎授나 講師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며 受講生 역시 漢文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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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우는 만큼 열의가 높아 단기간에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制度圈 

敎育과 마찬가지로 수준이 각기 다른 수강생을 한데 모아 一過性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학생은 강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학생은 효과가 별무한 

단점이 있다. 

2. 漢文敎育의 實狀과 問題點

현재 시행되는 교육은 설립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다. 大學에서는 漢文 專攻과 漢文 

敎育으로 나뉘어 교육 과정이 약간씩 다르며, 기타 기관에서도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

이가 있다. 예를 들어 國譯硏修院에서는 國譯을 위주로 하는 반면, 泰東古典硏究所에서

는 일반 漢文 공부를, 翰林院에서는 儒學 思想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10년

간 國譯硏修院에서 교육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漢文의 文理 터득에 있어 기관의 설립 

목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漢文 敎育은 文理 터득이 제일의 과제이다. 文理란 漢文을 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

함을 이른다. 文理 터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國譯은 말할 것도 없고, 理論

도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 漢文學은 차치하고, 漢文 記錄物을 대상으로 하는 學問은 古

典文學이든 史學이든 哲學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漢文의 文理 터득이 좀

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漢文은 원래 뜻글인데다가 수많은 故事와 變則的인 用例, 

倒置, 縮約 등이 무수히 많으며, 文章家들은 똑같은 내용도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능사로 여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漢文 文理를 터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지금은 西洋 文法에 맞추어 漢文 文法도 상당히 발전되었다. 그러나 先秦古文은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워낙 용례가 다양하다보니 漢文 文法을 전공한 학자

들도 引用된 原典을 풀이하는데 실수를 범하기 다반사이다. 

예로부터 漢文의 文理 터득은 특별한 방법이 없고 多讀多作이 王道라고 알려져 있다. 

즉 많이 읽고 많이 짓는 것이 捷徑이란 뜻이다. 옛날에는 모든 기록이 거의 漢文으로 

기록되어 있고 科擧 자체가 漢文 作文을 필수로 하였기 때문에 多作이 필수 조건이었으

며 많이 짓다보면 漢文의 作文法을 자연스레 알게 되어 文理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

만 지금은 漢文 공부의 목표가 단지 글 뜻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漢文 

作文을 위한 교육은 실행하기가 어렵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많이 

읽어 原文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절대 필요하다. 때문에 기억력이 좋은 靑少年期

에 ≪論語≫나 ≪孟子≫와 같은 基本 古典을 암기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경향은 어릴 때 英語, 數學, 國語 등 여러 과목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漢文을 익힐 기회를 갖기 어렵다. 중․고등학교에서 일부 漢文 科目이 들어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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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입학시험에서 配點이 높지 않으므로 漢字 爲主의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고 만다. 

즉 제대로 된 漢文 敎育을 받지 못하고 大學에 진학한 뒤에야 學科에 따라 필요한 漢字

를 비로소 배우고 漢文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漢文 

敎育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또한 漢文學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조차도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漢文 古典을 능숙하게 독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자신이 아

는 글만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에 국한된 경우이지만 이것이 오늘

날 우리나라 漢文學의 실정이다. 

3. 우리나라 國譯事業과 民族文化推進會의 業績

民族文化推進會는 民族文化의 保全, 傳承, 啓發, 硏究를 추진하여 민족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5년 조직되었다. 이병도, 박종화, 최현배 씨 등 당시 學藝術

界의 元老 50여 명으로 출발하였으며, 국역연수원은 원로 한학자를 계승하여 고전국역

을 담당할 인재 양성과 국역연구자의 한문연수를 목적으로 1974년 5월 설립되었다. 

그 후 40여 년간 민족문화추진회는 우리나라 국역 사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으며, 400여 책에 이르는 방대한 문집에 표점을 찍어 문집총간을 간행하였다. 또 전산

화 작업을 통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은 비학위과정, 즉 비제도권 교육 기관인 국역연수원으

로부터 나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辛承云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정책토론에서 우리나라 

국역의 70~80%를 민족문화추진회가 담당하고, 국역자의 80%가 연수원 출신임을 밝

힌 바 있다. 

하지만 민족문화추진회는 그 동안 民間團體로서 겪는 어려움이 매우 컸다. 매년 보조

금을 받아 사업을 하다 보니,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역과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의 대우가 열악해서 능력 있는 한학자를 발굴하여 후진 양

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傳統 漢學의 脈은 끊기고 말았다. 그 이

유에 대하여 도올 金容沃氏는 중앙일보의 ‘도올고함’이란 글에서 “해방 후 우리 사회에

는 아직도 漢學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學閥이 없는 까닭으로 學界에 편입되지 못했고 

그들의 지식은 無用之物이 되고 말았다. 退溪․栗谷 學派의 嫡統을 이은 大學者들이 世

人의 無知 속에 농사만 짓고 있거나 관계 기관에서 잡스러운 筆耕으로 생계를 이어갔

다.”고 개탄하였다. 

宋秉烈 교수는 日帝 强占期 때 ≪三千里≫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여 당시 우

리나라의 書堂이 11,469개에 이르고 여기에 다니는 학생의 수가 162,247명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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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든 다음 “다른 사람의 협박을 의식하지 않고 오랜 傳統의 知識을 固守하려 했던 

이 분들에 의해 계속 命脈을 이어서 결국 지금의 非學位 漢文敎育機關을 세운 것이고, 

이들의 생각을 이어 지금 수많은 漢文 典籍을 번역하고 있다. 현재 大學에 漢文學科나 

漢文敎育科가 있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어려운 漢文을 비교적 능숙하게 해석하는 능력

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國文科, 史學科, 哲學科 등의 경우 漢文 解讀 能

力을 提高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의 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은 韓國文學論, 韓國漢文硏究, 韓國近世史硏究(大典會通), 韓國古文書硏究, 韓國

金石文硏究, 宋明淸代哲學, 韓國性理學硏究, 韓國實學硏究, 退溪․栗谷哲學硏究, 茶山․惠
岡哲學硏究, 元曉․知訥哲學硏究, 易經硏究, 墨家哲學硏究 등 漢文 原典에 대한 해독이 

없이는 전혀 연구가 불가능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大學의 碩博士 課

程에서 해마다 수많은 학위 논문들이 제출되고 해당 학회의 學會誌에는 매년 20, 30편

의 논문들이 수록되는 것은 왜인가? 바로 非學位 課程의 漢文 敎育에 힘입은 덕이다.”

라고 하였다. 이어 宋敎授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非學位課程의 주요 기관을 열거하고 

‘사실 이들 非學位課程의 뿌리는 書堂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갈파하였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한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문고전은 워

낙 難解하여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讀解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리 문화를 제대

로 파악하고 공부하려면 국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국역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도올 金容沃氏는 “우리나라에 茶山 丁若鏞

에 관한 學位 論文은 수백 편이 넘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茶山全集인 ‘與猶堂全書’는 

完譯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단

순하다. 논문 쓰기는 쉽고 번역은 어렵기 때문이다. 논문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 

번역은 한 줄 한 줄 모조리 그 뜻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대접을 해주는데 번

역은 얕잡아 본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人文學은 기초 없는 沙上樓閣이요, 정직함이 

결여된 僞善의 虛構이다.”라고 하였다. 

宋秉烈는 2006년도 발표한 ≪民族文化≫ 29輯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國譯人力 養成은 學位課程, 非學位課程을 막론하고 매우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기할 만한 것은 非學位課程에서 배출된 소수의 국역 인력을 중

심으로 우리나라 漢文 古典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民族文化推進會가 다른 기관보다 많은 種數와 책을 번역해 내었다는 사실

이다. 뿐만 아니라 번역의 질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렇다면 民族文化推進會가 다른 기관보다 國譯 實績이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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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漢文 古典 國譯’ 사업

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이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사료 조사, 연구․

편찬, 수집․정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民族文化推進會는 고전 국역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역 실적의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國譯硏修院

을 운영하면서 專門 國譯 敎育 課程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도 漢文 硏

修 課程을 설치하였지만 전문적인 국역에 관한 연수 과정과 교육 과정은 실시하고 있

지 않은 데 반해 民族文化推進會는 국역 연수 과정을 두고 국역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젊은 국역자들의 상당수가 民推 硏修院 출신으로 이들은 一般硏究部, 常任硏

究部 등에서 유일하게 국역 연습 및 실습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는 점이 그 이

유라 하겠다.” 

이제 다소나마 희망적인 것은 민족문화추진회가 앞으로 정부의 출연 기관인 韓國古

典飜譯院으로 바뀌며, 연수원 역시 古典飜譯敎育院으로 바뀌는 동시에 성균관대학교와 

협동과정을 맺어 한문 번역으로 학위를 수여할 계획이란 점이다. 유능한 인재가 몰려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수많은 고전을 정리 번역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4. 國譯硏修院의 體制와 敎育課程

1) 국역연수원의 제도

국역연수원의 제도를 살펴보면 3년 과정의 硏修部, 2년 과정의 一般硏究部, 3년 과

정의 常任硏究部가 있다. 일반연구부는 硏修部를 졸업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한문 실력 

소유자를 교육하는 과정이며, 最高 課程으로 상임연구부가 있다. 이 상임연구부는 國譯

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特別 課程으로, 연수부와 일반연구부가 夜間에 교

육하는데 반하여 晝間敎育을 위주로 하며 特別獎學金을 지급하고 있다. 국역연수원은 

비제도권 교육기관으로서 學位課程이 아니지만 굳이 학위과정에 견준다면 연수부는 大

學의 學士課程에 해당하고 일반연구부는 碩士課程, 상임연구부는 博士課程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연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대학 교육만을 받고 그대로 입학한 경우는 거

의 없으며, 방학기간에 일반인을 위하여 개설한 국역연수원의 特講이나 한림원, 전통문

화연구회에서 공부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현재 制度圈 敎育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만한 漢文敎育機關이 거의 없다보니, 國譯

硏修院이 비록 國譯을 위주로 한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漢文學을 專攻

으로 하는 자로부터 중․고등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실제 國譯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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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 입학한 학생보다 자신의 專攻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漢文의 文理 터득은 어떤 계층이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의 노

력 여하에 달려 있다.

國譯硏修院의 最高 課程은 常任硏究部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임연구부에 입학하

려면 연수부 3년, 일반연구부 2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현재 상임연구부 

9명 중 8명이 연수원 출신임) 설령 연수부나 연구부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大學

에서 漢文과 관련된 學科를 졸업하고 大學院의 碩博士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개인이 운

영하는 書堂이나 學院에서 10년 이상 漢文을 공부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원에

서는 상임연구부들에게 文理 터득을 위한 深層學習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학습이 계속되며 방학 기간에도 수업만 

없을 뿐, 연구실에 나와서 공부하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상임연구부 출신이라고 해서 

文理가 모두 通透한 것은 아니다. 1년에 보통 3, 4명을 뽑아 3년간 교육시키지만 교수

들이 대체로 文理가 通透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1년에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다. 즉 

한문 공부는 10년을 해도 제대로 文理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硏修院 장학생의 書院學習과 그 效果

국역연수원에서는 한문 실력이 우수한 國譯者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心血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漢文 實力은 쉽게 향상되지 않으며, 國譯에 종사하는 자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한글 專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漢文實力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교육의 하향평

준화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 또한 점차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국역연수원에서는 우수 

國譯者를 조기에 발굴, 양성할 목적으로 敎育人的資源部의 지원을 받아 2003년도부

터 매 학기마다 大學에 재학 중인 학생을 10명씩 선발해서 3년간 연수부 과정을 가르

치는 동시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자연을 느끼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골라 傳統方式으로 漢文 공부를 시켜오고 있다. 선발 방식은 學科에 관

계없이 東洋學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 남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漢文의 早期 敎育

을 위해 연령은 27세 이하로 제한한다. 단 남학생으로서 병역 의무를 마친 자에게는 

29세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 과정은 新學期에 15명의 예비 장학생을 선발, 연수

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루어 성적순으로 10명을 선발하고 곧바로 여름방

학의 書院學習에 들어간다. 그리고 2학기가 끝나면 역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서원학

습을 실시한다. 서원에서의 학습은 우리의 전통교육인 書堂의 徒弟式 學習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뽑아 매일 일정량을 배우고 종일토록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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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습하며 야간에는 다음날 배울 부분을 예습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6시에 起床

하여 선생에게 아침 문안인사를 드리고, 전날 배웠던 글을 앉아 있는 순서대로 돌아가

며 외운다. 때로는 그 전에 배운 글을 連誦하기도 한다. 또한 서원학습에서는 옛날 방

식 그대로 소리 내어 音調에 맞게 글을 읽게 한다. 漢文은 리듬에 맞는 글이므로 聲調

에 맞추어 읽으면 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리듬에 맞춰 읽다보면 흥이 나서 

지루함을 잊게 하는 이점이 있다. 물론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 없어 하지만 서원 학습이 끝나갈 무렵이면 先輩들을 따라 제

법 낭랑하게 잘 읽는다.

3) 書院學習의 日課

아침 6시 起床으로 日課가 시작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침 講을 위해 그전에 모두 

일어난다. 늦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생들은 학생들이 번역본을 보지 않고 준

비하게 한다. 번역본을 보고 쉽게 준비하면 文理 터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선생들이 아

무리 原典으로 예습하라고 강조하지만 그동안 번역본에 의뢰하여 공부하던 학생들이기

에 때로는 남몰래 번역본을 훔쳐보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현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방학 기간에 어떤 책을 공부할 것인가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구두점이나 번역

이 없는 原典을 연수원에서 따로 만들어 가져간다.

학생들은 학습한 지 10일마다 講을 한다. 講 역시 傳統 方式의 用語이다. 옛날 書堂

에서는 10일 또는 15일, 한 달에 한번 꼴로 학생들에게 그동안 배운 글을 외게 하고, 

글 뜻을 물어보아 文義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시험한 다음 純․通․略․不 등의 등급

을 매겼다. 純은 완전히 달통한 것이고, 通은 어느 정도 달통한 것이며, 略은 그보다 못

한 경우이고, 不은 不通으로 글을 완전히 외지 못하거나 뜻을 전혀 모를 경우에 해당한

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도 上․中․下의 세 등급을 두어 구별하였다. 서원학습 역시 이 

방식에 따라 純上은 100점, 純中은 95점, 純下는 90점, 通上은 85점, 通中은 80점, 

通下는 75점으로 하여 각각 5점씩 차이를 두되 講誦이 100점, 文義가 100점, 字劃(어

려운 글자를 불러주고 쓰게 하는 것)이 40점, 평소 학습태도가 60점으로 하여 도합 

3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두 차례 시험을 거쳐 연수부 과정의 시험과 합산한다. 年末에

는 총점을 합산하여 장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하여 1학년 

10명에서 2, 3명이 탈락하고 2학년에서 1, 2명이 탈락하여 1․2․3학년 모두 25명이 되

게 한다. 즉 1학기와 2학기에 치루는 네 번의 연수원 시험과 여름과 겨울 네 번에 걸친 

書院의 講을 통하여 장학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書院學習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역시 구두점이 없는 白文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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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토를 달고 뜻을 풀이하는 일이다. 학생들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므로 처음

에는 공포감을 갖는 학생도 없지 않았다. 물론 연수원에서도 학생들에게 반드시 배울 

글을 예습하여 발표하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부분 번역본을 보고 준비하곤 한다. 인

터넷도 안 되는 書院에서는 남의 도움을 받을 길이 완전 차단된 것이다.

다음은 금년 여름 처음으로 서원학습에 참가했던 연수부 1학년생 몇몇의 체험담

이다. 

“6시 반이 되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선생님께 아침 문안을 여쭙고 배운 부분을 

背誦하는 것으로 하루 日課를 시작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긴장되던 순간이면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떨리고 긴장되던 내 차례가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의 

聲讀을 듣는 樂이 있었다. 적당한 긴장감이 새벽 공기의 서늘함과 어울어져 청량한 가

운데 각기 다른 개성으로 가락을 실은 소리를 들으며 나름대로 뜻을 새기고 의미를 궁

구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가버리곤 했다. …… 20일간 공부를 한 부분은 ≪論語≫

의 <顔淵篇>과 <子路篇>이었다. ≪論語≫는 학교 수업을 통해 접했지만 그때에도 수업 

진도에 급급해 제대로 뜻을 음미하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論語≫ 전부

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깊게 파

고들 수 있었다.”

“聲讀으로 글을 읽고 외워서 背誦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낯설었다. 함께 宿所를 쓰

던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아침부터 背誦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듯 했으나,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업 전까지 다음 날 

배울 부분을 번역본 없이 辭典 하나만 의지해서 吐를 붙여 해석하는 공부였다. 분명히 

예전에 해석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白文을 눈앞에 대하고보니 번역본 속

에 가두어둔 문장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공부 습관은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당장 막히는 

부분이 생겨나면 번역본으로 손이 먼저 가는 것이었는데,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서원 

안에서 번역본이나 기타 도움 받을 곳 없이 自力으로 辭典에만 의지하여 吐를 떼고 번

역을 하는 것은 생소함을 넘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스스로 풀리지 않는 

암호 같은 부분에 봉착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끙끙대며, 위로도 붙여보고 아래

로도 붙여보며, 행여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확인해 가면서, 마침내 

보이지 않던 문장이 한 순간에 보이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그 때가 되어서야 스

스로 알아내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었고, 그렇게 스스로 터득한 앎은 남에 

의해서 알게 된 것과는 달리 내 머리 속에 뚜렷이 남게 됨도 알 수 있었다. 서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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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소득이란 한 구절을 더 외우고 한 진도를 더 빨리 나간 그것보다도, 스스로 공

부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아침 問安과 背誦이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반에 授業을 시작하였다. 전날 

예습한 부분을 학생들이 吐를 붙여 해석하면 선생님께서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해석해 주시는 방법으로 수업은 진행되었다. 평소의 연수원 수업과 달리 

서원에서는 하루에 배우는 분량이 적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점이 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이고, 漢文 공부에 더

욱 깊이 빠져들 수 있게 해준 원인이었다. 선생님의 자세하고 논리적인 설명 덕분에 

≪논어≫의 原文과 註釋 사이에는 뚜렷한 因果關係가 존재하며, ≪논어≫가 매우 논리

적이고 명확한 글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논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

은 의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가면서 漢文 공부에 대한 흥미도 점점 깊어갔다. 수업

을 마친 뒤에는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송할 

부분을 암기하며, 다음 날 배울 부분을 예습하다보면 어느새 하루가 금방 지나가 있었

다. 이렇게 공부한 것이 조금씩 쌓여 10일 째 되는 날에는 처음으로 講을 치렀다. 講

이란 일종의 口述試驗이었는데 선생님 앞에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암송하고 선생님께

서 文義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 역시 예전에 서당

에서 시험을 치르던 방식이라고 하는데, 書面으로 치르는 시험보다 훨씬 배우는 사람

에게 도움이 되는 시험 방식이었던 것 같다. 經傳의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질

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게 또 확고하게 알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

이 들어서있다. 처음 서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내가 해석한 것과 선생님의 해석

이 달라 좌절감도 느끼고 내 자신에게도 선생님께도 부끄럽기만 했다. 그렇지만 하루

하루 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쌓여갈수록 서서히 漢文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

작했다. 마지막 수업까지 여전히 틀린 해석을 했던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렇게 공부하다보면 언젠가는 나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漢文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서원학습에서의 가장 큰 

수학이었다. 

학생들의 체험담을 요약하면 적당한 量을 소리 내어 읽고 원문을 예습하여 공부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과정임을 대부분 동감하고 서원 학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을 연수원에서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공간도 

문제이려니와 교수도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효산서원처럼 한적한 곳이 아

니고는 학생들을 철저히 통제하여 한문 공부에만 전념하게 하기도 어렵다.

공부는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지만 선생들의 역할 또한 크다. 교육은 선생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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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옛말에 以身敎者從하고 以言敎者訟이라 했다. 이는 자신이 솔선

하여 가르치면 배우는 자가 그대로 따르고, 말로만 가르치면 배우는 자가 따르지 않고 

다툰다는 뜻이다. 서원 학습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선생들이 학생들

과 똑같이 글을 읽고 생활하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한 학생의 체험담이다. 

“자신감 말고도 내가 서원에서 얻어온 것은 많다. 그 중 하나는 생활과 학문이 일치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하고, 다소나마 체험해 보았다는 점이다. 늘 禮를 갖추

시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두 분 선생님의 생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經傳의 내용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수업 시간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 한 마디, 행동 하나는 모

두 우리들에게는 가르침이 되었다. 나 역시 적어도 서원에서 생활하는 동안만큼은 

보다 몸가짐을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공부에 몰두하려고 노력하고, 선생님들

께 또 同學들에게 禮를 갖추어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학문과 생활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학문이 진실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선생님들께서는 또한 항상 學人으로서의 자존심과 꼿꼿한 자세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가르쳐주시기도 하였다. 선생님들

과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서원학습이 나에게 준 큰 선

물이다.” 

장학생들의 연령은 23세부터 30세 전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과정도 學

部生부터 博士課程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漢文 實力은 연령이나 과정에 별다른 차이점

이 발견되지 않는다. 漢文學 博士課程에 在學中이라 해도 漢文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역시 漢文 공부는 실제 漢文을 공부한 年輪에 달려 있고, 학위 소지 여부에 달

려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습 효과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文理 터득에 

결정적이지는 못하다. 국어 실력만 있으면 한문 공부는 기초가 얼마나 잘 닦아졌느냐와 

자신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書院學習에 참가한 장학

생의 年齡과 學年 및 專攻課程의 분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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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역연수원의 나아갈 길

앞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설립되면 있는 책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

라 原文을 校勘하고 標點과 註釋을 달아 原典整理 사업을 마친 다음 제대로 된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草書로 된 書籍이나 簡札들도 우선 탈초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원(연수원)도 교과 과목을 대폭 수정,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草書와 漢詩 과

목을 대폭 늘려야 함은 물론, 새로운 敎材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연수원을 졸업한 학

생들이 초서를 배우기 위해 멀리 국사편찬위원회의 초서반을 찾는 수고로움을 덜어주

어야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시 한문의 문리 터득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晝間班을 

개설할 계획이다. 한문을 근본적으로 배우려는 자들에게 기초한문을 철저히 시키기 위

해서이다. 국역연수원에는 옛날 주간에 교육하는 학습부 과정이 있었다. 당장 예산 문

제로 학습부의 전 과정을 개설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논어, 맹자 등을 가르치는 1학

년 과정을 설치할 계획이며, 성과 여하에 따라 학습부를 환원할 예정이다. 주간반에서

는 여러 책을 가르치지 않고, 한두 책을 집중 교육 시킬 것이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을 

강화하려면 교수 인력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漢學者의 맥이 끊기는 危機에 

처한 만큼 年老한 漢學者를 우대하여 兼任敎授制 등을 두고, 정년퇴임한 분들에게도 명

예교수직을 주어 한학의 맥을 이어야 한다. 또 한문 실력이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소지



漢字敎育國民運動聯合 第1次 學術大會

- 66 -

한 젊은 분을 교수로 초빙하여 성균관 대학교와 맺은 협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學

界와도 폭넓게 交流하여야 할 것이다.

Ⅲ. 結 論

위에서 대강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공부는 유능한 스승 밑에서 다년간 체계적으로 하

지 않으면 안됨을 알 수 있다. 古典을 교육하고 번역한다는 점에서 보아 전통문화연구

회도 국역연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옛날 우리의 傳統 敎育은 書堂 공부가 기

본이었다. 물론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서는 대체로 書堂에서 공부하다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漢文 文理가 트이면 鄕校나 書院에서 공부하고 다시 小科에 합

격하면 소위 太學이라는 成均館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하지만 상당수는 書堂에서 공부

하여 곧바로 小科나 大科에 及第하였으며 退溪나 栗谷처럼 유명한 학자 밑에는 科擧에 

及第한 제자들이 찾아와 다시 性理學을 배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宿食과 起居를 선

생과 함께하며 스승의 一擧手一投足을 모두 배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스승과 제자 사

이가 여간 친숙한 것이 아니었다. ≪禮記≫에는 ‘君父師一體’라 하여 군주와 부모와 스

승을 똑같이 본다 하였다. 일대일 교육이다 보니, 그만큼 학생의 실력과 고민을 스승이 

알고 지도할 수 있었다.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가 결국 몇 천 년을 이어온 漢學의 맥을 단절하고 말았다. 항

일사상으로 外來文化를 거부한 그들에게 봉건주의라는 명목으로 가혹한 벌을 가하였

다. 학벌 위주의 폐해가 참으로 크다 하겠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이 정도의 업적을 이

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학벌을 타파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추진회에서는 직원

들을 뽑을 때에 연수원 출신인가만을 따지고 학위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학위소지여부

가 번역 작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한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단 1년간만이라도 유능한 스승을 모시고 서당에서 공부할 것을 권한다.

끝으로 傳統文化硏究會에 관해 당부하고 싶다. 傳統文化硏究會는 1988년도 설립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업적을 쌓아왔다. 古典硏修院을 개설하여 현재 95기

에 26,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이들에게 기초한문을 교육시켜 東洋學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일부는 國譯硏修院에 입학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東洋古典國譯叢書’와 ‘東洋古典譯註叢書’를 간행하여 漢文工夫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제는 漢文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전통문화연구회를 모르

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傳統文化의 範疇는 매우 넓다. 禮學은 물론이요 詩學, 書法, 전통음악(國樂), 韓醫學

까지도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러한 영역까지도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기초 분야를 다

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大學에 韓醫學, 星命學(사주관상), 風水地理學, 葬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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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이 개설되어 있지만 기초는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들 서적 

역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分野의 專攻者 역시 基礎漢文이 부실하기 때문이

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실용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순화하여 취미생활에도 절대 

필요하다. 漢文學者가 草書도 모르고 書法의 書字도 모르고 禮學도 詩學도 못한다면 실

제 국역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學者로서 갖추어야 할 敎養이 부족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지금 옛날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두 과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조 학자들도 

반드시 詩, 書, 畵를 익혔다. 漢詩로 學位를 받은 자가 韻字도 모르고 詩作의 기본 원리

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그의 학문은 ‘사상누각이요 위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이 모든 전통문화의 기초를 가르칠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

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 나라의 固有文化를 외면하는 나라가 

어떻게 先進化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傳統文化 하면 사물놀이나 판소리, 탈춤을 연상하게 되었

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신을 이해하고 계승해야 한다. 우

리 조상들이 매일 글을 읽고 편지를 쓰고 禮를 익히고 詩를 읊던 것이 진정한 우리의 

문화이다. 과학 문명 시대에 이를 생활화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있어야 한

다. 정부에서도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단절되어 가는 우리의 精神文化를 집중 

육성해야 하며, 傳統文化의 繼承 發展을 위해 노력하는 機關에 全幅的인 支援을 持續的

으로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誤譯 없고 알기 쉬운 東洋古

典을 계속 간행하여 학생들의 자습에 도움을 줌은 물론이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고정적으로 강의를 위촉하는 동시에 젊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전통문화연구회에서 한문의 기초를 닦은 학생들이 장래 이 나라 國學界의 權

威者가 되도록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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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 敎育의 現況과 改善 方案’에 대한 논평

李 忠 九(국사편찬위원회)

성백효 교수의 발표는 한문교육의 문제를 국역연수원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민족문

화추진회가 한문교육 및 번역사업 등에 대하여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한문교육의 가장 절실하며 유용한 논의라고 하겠다. 특히 발표자는 한

문교육과 번역에 직접 관여하는 장본인으로서 제시한 주장이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교육현실에 적용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한 것이므로 더욱 값진 것이다. 특히 제시한 

한문교육 방법의 몇 가지를 적용한다면 획기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논의에 愚見을 제시하며 미진한 분분을 질의하여 답변을 들음으로써 한문교육의 

개선에 도움을 꾀하고자 한다. 

한문교육은 목적ㆍ내용ㆍ방법ㆍ평가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발표문은 특히 방법을 

많이 다루었고 다음이 내용, 그리고 평가를 약간 언급하였다. 목적은 논의되지 않았는

바 앞으로 이 부분도 고견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본 발표의 요지는 ‘한문교육은 文理 터득이 제일의 과제’를 설정하여, 문리 터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國譯은 말할 것도 없고 理論도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뼈아픈 병폐를 

지적하고, 이 병폐를 극복하여 문리 터득을 위한 방법을 주로 제안한 것이다. 이 점에

서 볼 때 본 발표는 한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다룬 것이고, 교양 교육을 다룬 것은 아니

다. 따라서 한문교육에 대한 고급 방법을 추구하였으나, 광범하게 다루지 않게 된 한계

를 지닌 것이다. 

논지의 전개를 살피면 ‘Π. 3. 우리나라 國譯事業과 民族文化推進會의 業績’은 사업의 

문제에 치우쳐 교육과 관련이 적은 바, ‘2. 漢文敎育의 現況과 問題點’과 결합하여 ‘2. 

漢文敎育의 現況과 民族文化推進會의 國譯事業’으로 하면 교육 문제와 좀 더 접근될 수 

있을 듯하다. 

한문교육의 특성을 徒弟式ㆍ制度圈ㆍ非制度圈 敎育으로 분류하고, 국역연수원의 교

육을 비제도권ㆍ書院徒弟式 교육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1년간만이라도 스승을 모신 

서당에서 공부할 것을 권하였다. 이것이 매우 훌륭한 방법인 것은 학계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비제도권ㆍ도제식 교육 이외에 제도권 교육으로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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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겠는가?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을 합하면 8~9년을 학습하고 또 몇 년 지난 뒤

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문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권 교육의 큰 실패이며 기괴

한 일이라고 하겠다. 제도권 교육에도 대학원에 도제식 교육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 학교에서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고견을 듣고자 한다. 

교육 방법을 제시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두 책을 집중 교육시킴, 소리 내어 읽음, 

예습함’의 3가지는 축약하면 ‘1책 반복, 성독, 예습’인데, 이는 한 가지도 결여해서는 안 

되는 문리 터득의 三大條件이라 하겠다. 한문 공부 10년을 해도 문리가 잘 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육현실에 다른 것보다 우선 이 3가지를 강력하게 시행하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漢詩ㆍ草書의 교육은 문리 터득 이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多讀多作을 문리터득의 王道라고 제시하고 다독은 절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다작

에 대하여는 견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작문이 문리 터득, 특히 漢詩의 이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고급 교과 과정에 작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평가는 純ㆍ通ㆍ略ㆍ不, 그리고 이를 다시 上ㆍ中ㆍ下로 하여 12단계가 설정되고, 

이 12단계를 100점 등 숫자로 나타냈다. 현금에는 AㆍBㆍC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

다.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 내용은 암기, 句讀 떼기, 현

토하기, 번역 등을 들 수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인가? 

白文에 토를 다는 것은 즉 非口訣文에 口訣을 추가하는 것이다. 토를 달린 것 즉 懸

吐된 漢文을 口訣文이라고도 하고 한문의 한국화라고 하는데, 오직 한국어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다. 한문은 토가 없이도 완전한 문장이고 수 천 년 간 널리 국제적으로 사용

된 것이다. 현토는 원칙적으로 句讀處에 해야 하는데 栗谷(四書諺解)은 이 원칙을 잘 

지켰으나, 校正廳本 經書諺解는 句讀處에 無吐이고 非句讀處에 현토한 경우가 많다. 한

문의 의미는 句讀로 단락을 지으므로 구두는 반드시 떼도록 해야 하고 구결을 다는 경

우에는 구두처에 구결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토를 주장하는 편에서는 현

대 중국어에도 토를 달 것인가 하고 반문한다. 토의 유무 문제는 논란이 오래된 것인

데, 특히 임창순 선생은 토를 달지 않았다. 이러한 구결 문제에 대하여 교육의 초급ㆍ

중급과정에는 현토하여 숙달시키고 고급과정에는 구두만 떼고서 무토로 하는 것이 어

떠한가? 

추진회의 업적이 학벌 타파에 있다고 하였는데 매우 동감한다. 그러나 최근에 추진회 

자체가 하나의 학벌을 형성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발표문에서 직원을 뽑을 때 연

수원 출신인가만을 따지고 학위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

회에서 초서과정을 뽑을 때 연수원 출신은 무시험으로 입학한 사례가 증거이다. 학벌 



漢字敎育國民運動聯合 第1次 學術大會

- 70 -

타파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번역에 대해 한 가지 제언한다. 추진회의 번역은 새로운 번역 위주이고 재번역을 하

지 않아 어려운데다 속도가 늦은 데도 불구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큰 업적을 이룩한 점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중요한 자료는 재번역ㆍ교열 등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려 

학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退溪集ㆍ栗谷全書 등은 후세에 끼친 영향

이 커서 인용되거나 논의된 것이 매우 많다. 이들 번역 자료가 시급히 이용될 날을 고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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